
www.scubanet.kr 스쿠버넷 매거진은 인터넷(www.scubanet.kr)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구독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전문 전자잡지입니다.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제이슨 테일러의 수중조각 

공주와 함께 한 몰디브 다이빙

고래상어를 찾아 떠난 12월의 레이테

홍해 II

무장공자전-게에 대하여

2013년 새해맞이 양양 다이빙

스쿠버넷 매거진 앱 설명 : 
안드로이드

카메라 하우징 관리하기

제9회 빛흐름 수중사진전

야간 다이빙의 수중촬영

외장 스트로브의 TTL 촬영과 매뉴얼 촬영

제1회 Underwater.Kr 국제수중촬영대회
임규동의 DSLR 갤러리

2013 01

표지사진 제이슨 테일러



http://www.youtube.com/watch?v=fKVOzePKP4g&feature=share&list=UUFl_0D8gtbCpQrD3qhemwzw
http://youtu.be/vQYmJprj-r0


거천시스템(주) 서울 은평구 녹번동 71-27 녹번프라자 2층 Tel 02-387-3503  Fax 02-374-8402 거천시스템(주) 서울 은평구 녹번동 71-27 녹번프라자 2층 Tel 02-387-3503  Fax 02-374-8402

http://www.divegiant.comhttp://www.divegiant.com

“이제부터                        에서 꿈을 펼치세요” “이제부터                        에서 꿈을 펼치세요”

http://divegiant.com


http://ma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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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idon MK6 Rebreather Poseidon TEC  Rebreather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재호흡기

수영장 체험 수시 개최

첵스톤 코리아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Tel 02 . 379 . 0906~7    Fax 02 .3789 . 0190    http://chaxton.com첵스톤 코리아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Tel 02 . 379 . 0906~7    Fax 02 .3789 . 0190    http://chaxton.com

Poseidon Tec Rebreather

테크니컬 다이버를 위한 

테크니컬 재호흡기

수심 100m 이상 사용가능한 제품

백업 재호흡기 탑재

MK6에서 모듈식 업그레이드 가능

http://chax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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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BANK 경기도 광주시 삼동 213번지  Tel: 02-2297-5006 / 031-769-6306 

Fax: 02-2297-5070 / 031-769-6319 www.scubapro.co.kr

MARINE BANK 경기도 광주시 삼동 213번지 
Tel: 02-2297-5006 / 031-769-6306 
Fax: 02-2297-5070 / 031-769-6319
www.scubapro.co.kr

최신 SCUBAPRO LogTRAK PC/MAC 소프트웨어
밝기 조절 가능한 반전 백라이트
예측 가능한 멀티-가스 알고리즘

산소 퍼센티지 21%~100%
메리디안 알고리즘 ZH-L8 ADT

미세기체 레벨 L0~L5
심박 모니터 통합

활동량 통합
프리다이빙(APNEA) 모드

시계 기능
내장 온도계

등산을 위한 고도계
게이지 모드

최대 수심 120m
여행을 위한 UTC 설정

기상 알람 설정
무음 모드

배터리 상태 표시
프리다이빙시 심박수 모니터

프리다이빙시 0.25초 간격 데이터 수집
PDIS(다이빙 프로파일에 따라 중간 정지 제시)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한 매뉴얼 시작
한번 눌러 작동되는 스톱워치 기능

USB 크래들을 통해 데이터 다운로드

http://scuba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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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teroce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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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202호
TEL: (031)776-2442 / FAX: (031)776-2444    http://www.tecko.co.kr
(주)테코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건당 5억원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 제품 한정)
당사에서 공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SR1

고성능 컴팩트 호흡기

���의 ��� �����

������ ��� 동� 사� 가능

������ 호� ��

���의 호��� WOB 0.46 j/l 실현

뉴부르트

신뢰할 수 있는 보급형 호흡기

���� �����

�동� 사�� 가능한 �A� ��

���� 2�� 시��

������ 40% 가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202호
TEL: (031)776-2442 / FAX: (031)776-2444    http://www.tecko.co.kr
(주)테코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건당 5억원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 제품 한정)
당사에서 공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http://tecko.co.kr
http://teck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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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ebook.com/santidrysuit
http://scuba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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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수온에서 세계의 다이버가 선택한 
바다강 드라이슈트

북극에서 TEK-3000 드라이슈트를 입고 
아이스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러시아 북극 탐험가 TEK-1000                  TEK-2000                          TEK-3000                       부틸 콤비

BADAGANG Co.
Tel 본사 080-621-6003 
      지사 02-477-2952 
aquaz@aquaze.net 
www.aquaze.net 

http://aquaz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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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 년 만의 한파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움츠리기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야 진정한 동해 
다이버 아닐까요? 2012년 12월 31일 마지막 저녁 우리는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해의 아쉬웠던 마지막 밤을 함께 마무
리하고, 떠오르는 희망찬 새해를 같이 맞이하기 위해 우리 팀은 그
동안 개해제 대신 신년 해맞이 다이빙을 해왔습니다. 새해 첫날에 
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그 한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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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PADI 강사

태국, 홍해, 필리핀에서 활동

수중사진공모전 등에서 다수 입상

ScubaNet.kr 기자

http://divecrew.co.kr

양양 팀스쿠버에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열혈 다이버들
이 모여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 첫 해돋이를 보며 한해를 시작하는 다짐과 희망을 기
원했습니다. 바다 위가 아니라 구름 위로 솟는 태양이었지만 그야 
말로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인양 감격적이었습니다.
해맞이 후에는 팀스쿠버에서 제공한 떡국도 함께 맛있게 먹고, 새
해 첫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강추위에 웻슈트를 입고 입수하는 
뜨거운 다이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드라이슈트로 단단히 무장했
습니다. 수온은 9℃였고, 시야는 10m 이상 맑아 청명한 동해바다
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섬유세닐 말미잘이 활짝 핀 겨울 동해 다이
빙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다이빙이었습니다.
올해는 태풍 없이, 주말마다 항상 좋은 바다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
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ttp://divecr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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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tima.net
http://patima.net
http://patim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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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스 다이브 리조트

남항진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다이브 리조트

여유로운 공간에서 편리하게 즐기는 다이빙 

캠핑이 가능한 넓은 공터, 리조트 마당 앞에서 승하선

자연의 모습을 잘 담은 건강한 인공어초와 

수중 사진가를 위한 다이빙 포인트 관리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59-6번지 / 대표 조대연

전화 033 . 652 . 3225 

휴대전화 010 . 3366 . 2160

http://tourboni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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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테일러의 조각 작품들은 인류와 자연의 끊
을 수 없는 공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산호초의 
파괴로 인한 상실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이를 회복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인 중성 pH시멘트로 작품을 만들고, 
여기에 폭풍 등의 자연 재해로 뿌리 채 뽑혀져 나
간 산호조각들을 이식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
각 작품 자체가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해양생물들
이 부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여기에 해면, 멍
게, 히드라 등의 부착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하
여 작품들을 채색하였다. 이렇게 부착생물들의 다
양성과 생물량이 증가하면서 조각 작품들이 설치
된 해양공원에는 보다 다양한 어류들이 찾아오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었고, 그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되어 지역의 관광수익 증대에도 기여하
게 되었다.
제이슨 테일러의 작품들은 수중의 살아있는 조각
상들로 표현되는데 인간의 노력 위에 자연의 효과
로 예술작품과 생명이 함께 진화하는 또 다른 세상
을 보여주어 관람객들이 신비감을 느끼고 예술적
인 각성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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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lent Evolution(조용한 진화)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8m

칸쿤과 무헤레스(Mujeres) 섬 사이의 맨초네스(Man-
chones) 리이프에 있는 Silent Evolution(조용한 진화) 
설치에 새로운 50개의 조각상들이 추가되었다. 전체 작
품들은 이제 450개가 넘었는데 암초 진화의 다양한 단
계를 알리기 위해 작품의 설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
다. 새로운 조각상들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류의 공
생과 독립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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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ef(도시 암초)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8m

Urban Reef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리즈 조각작품들이 
MUSA 콜렉션에 추가되었다. 이들은 해양생물들의 서
식처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것들이다. 지역의 해양생
물학자들과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이들 작품들은 다
양한 방과 공간, 은신처, 재질 등으로 여러 종류의 암초 
서식동물들을 위해 맞춤제작된 것이다. 예를 들면 크고 
평평한 테라스 지역은 랍스터와 게들을 위한 은신처, 그
물망을 가진 방들은 보호 공간을 찾는 어린 물고기들을 
위한 것이며, 지붕의 재질은 산호와 멍게류들이 군체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집들은 앞으로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주
택가와 거리로 조성될 것인데 바라쿠다나 라이온 피쉬 
같은 암초의 포식자들로부터 은신하고, 피할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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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tener(듣는 사람)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4m

이 작품은 단독 작품으로 8~12세 칸쿤 지역 학생들의 
귀를 본떠서 주조한 것들로 만든 조각상이다. 이 조각상
에는 NOAA에서 디자인한 혁신적인 수중청음기가 설치
되어 암초 환경에서 들리는 음향들을 지속적으로 기록
하여 내장된 방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된다.
해양 환경이 종종 침묵의 세계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
상은 갑각류의 딸깍거리는 소리,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소리, 수면으로 지나는 보트에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등 
무수한 소음이 울린다. 소리는 수중에서는 공기 중에서
보다 4배는 빨리 전달된다. 
비침투성 수동적 음향 모니
터링(PAM) 생물음향 연구 
방법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음향 활동을 모니터
하고, 음향 관계에 대한 이
해를 향상시켜서 보존관리 
과학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형태는 사람과 자연 사이
의 수동적인 관계를 상징하
는 것으로 암초 보존활동에 
지역 학생들을 연계시켜서 
듣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
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Ms. Heather Spence(해
양생물학자), Dr. Patricia 
Gray(North Carolina - 
Greensboro 대학 바이오뮤
직 국제연구 담당자), Cole-
gio Ecab 등과 함께 작업한 
것으로 노스케롤라이나 그
린스보로 대학, CONAMP
의 스폰서와 파터너 관계로 
제작되었다.

Reclamation(갱생)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4m

고강도, 중성ph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며, 인장성이 좋은 
스테인레스 스틸 앵커링 포인트 등으로 구성된 이 작품
은 MUSA 콜렉션 최초의 움직이는 조각(kinetic sculp-
ture)이다. 천사 같은 여성 조각상에 달린 날개는 살아있
는 보라색의 고르고니언 부채산호(Gorgonia ventalina)
가 이식된 것이다.
부채산호는 종종 강한 폭풍과 파도에 뿌리 채 뽑혀 제자
리를 벗어나기도 하는데 인근 모래지역에서 발견된 조
각들을 구해서 이식한 것이다. 이 조각은 강한 조류가 있
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천사의 날개는 파도의 자연스
러운 주기에 맞춰 펄럭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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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Supper(마지막 저녁)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4m

노출된 암석을 조각하여 만든 식탁으로 그 위에는 접시
들과 나이프, 포크들이 놓여있고, 가운데 커다란 바구니
에는 과일과 수류탄이 가득하다. 접시들에는 먹다 남은 
생선들이 있다. 
Time Bomb 시리즈와 함께 이 작품은 세계의 바다가 남
획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묘사하고 있다. 
UN은 전세계 어업의 3/4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
으며 그대로 두면 50년이면 어업이 붕괴하고 여러 종의 
수산어종이 멸종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이 작품
은 치명적이지만 종종 무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관
심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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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지구는 40% 이상의 산호초를 잃어버렸
으며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80%의 산호초가 사
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 해양 중에서 
10%~15% 정도의 바닥만이 자연적으로 산호초를 형성
할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하다. 이들 지역에서 산호암초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튼튼하고, 안전하며, 환
경적으로 민감한 인공어초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인공
어초는 산호, 해면, 히드라 등의 부착생물들을 끌어들이
고 있으며, 전체적인 암초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물고
기들이 모여들게 하여 전체 해양 생태계의 회복을 지원
하고 있다. 인공어초는 더 나아가 산호초에 가해지는 남
획과 너무 잦은 방문 그리고 자연 재해로 인한 손상 등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 테일러는 인공어초에 대한 다
양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적인 산호초들이 회복
하고 재생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광객들도 
이를 인식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
한다. 그의 모든 작업장들은 다이버와 스노클러들은 물
론 바닥이 유리로 된 관광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맑
고, 얕은 바다에 위치해있다. 
예술 작품들을 갤러리의 흰색 벽면에서 떼 내어 관람객
들에게 발견의 느낌, 참여의 느낌을 제공하고, 육상 세계
의 공간이라는 한계에서 상상력을 분리해냈다는 점에서 
테일러의 시도는 각광받을 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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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다이빙

다이빙
레저

CAVE（
동굴)

WRECK(침몰선)

(재호흡기)
Rebreather

-18m
EANx Diver

다이버나이트록스

-30mDeep Diver
딥 다이버

-40m
Advanced EANx Diver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50m
Technical Diver

테크니컬 다이버

-60mNormoxic Trimix Diver
노목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90mTrimix Diver
트라이믹스 버다이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Expedition Trimix Diver

-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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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EANx)
정재욱 (Adv. EANx)
정정원 (Adv. EANx)
조문신 (Adv. EANx)
조선구 (Adv. EANx)
조우선 (EANx)
조성호 (Adv. EANx)
조현수 (Adv. EANx)
지혜자 (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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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남식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추재욱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규옥 (EANx) 
최임호 (Adv. EANx)
최태현 (Adv. EANx)
최형곤 (EANx)
피성광 (EANx)
하우용 (Adv.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한영호(Adv. EANx)
한우연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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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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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하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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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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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태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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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 (Adv. EANx)
김희명 (EANx)
김희준 (EANx)
문대천 (Adv. EANx)
문석래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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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Technica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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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의 한가운데 흩뿌려진 듯 보석 같은 몰디브의 섬들은 열대의 천국이

라 할 만큼 아름답다. 눈부시게 하얀 모래톱에 자라난 야자수와 이를 둘러싼 

터키색의 환초에 둘러싸인 바다는 지상의 낙원으로 몰디브를 꼽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게 만든다. 환초 주변에는 짙푸른 인도양의 맑은 바다가 품고 있는 

수많은 다이빙 포인트가 있으며, 환초 안팎을 넘나드는 다이나믹한 다이빙

을 경험할 수 있다. 마르코 폴로가 “인도의 꽃”이라 불렀을 만큼 아름다운 섬

들의 낙원 몰디브를 그만큼 아름다운 리브어보드 ‘Mv Maldives Princess’와 

함께 7박 8일간의 다이빙 투어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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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어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김은종 강
사가 국내 다이버들과 몰디브 다이빙 투어
를 계획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 다이버
들이 휴가를 내기 수월한 크리스마스 시즌
에 몰디브의 럭셔리한 리브어보드인 ‘Mv 
Maldives Princess’를 차트하여 페이스북
의 지인들을 모집하였다. 총 24명의 투어
인원은 국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의 
한인 다이버로 그리 오래지 않아 채워졌으
며, 오래전에 예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만 변경되어 몰디브 투어를 다녀왔다. 
몰디브 다이빙에 대한 국내 다이버들의 열
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1994년에 리조트를 이용하여 몰
디브 다이빙을 경험하였지만, 그 넓은 몰디
브 바다의 극히 일부분만 만족할 수 밖에 
없었던 답답함을 이번 리브어보드 투어를 
통하여 해소하고 싶었다. 한 지역의 다이빙
이 끝나면 다음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이동
하는 리브어보드를 이용한 다이빙이 몰디
브의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정답이라
고 생각하며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인천을 출발하여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폴
을 경유하여 몰디브의 말레공항에 도착하
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2012년 말부터 저가항공인 메가몰디브항
공이 직항을 운항을 재개하였지만 이미 항
공권을 발권하였기에, 쿠알라룸푸르를 경
유하는 말레이항공편을 이용하였다. 말레
이항공은 다이버에게는 수화물을 10kg을 
더 허용하여 오버차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경유지 공항에서 인터벌이 적
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직항편 이용을 권하
고 싶다.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므로 음주가 금지
되어 있다. 당연히 술을 가지고 입국할 수 
없으며, 공항에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 중에 마약, 총포류 등과 함께 술, 돼지
고기가 적혀있다. 세관검사에서 모든 가방
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하며, 술
은 무조건 압수된다. 출국할 때 찾아갈 수 
있다지만 확인해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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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Maldives Princess는 2012년에 취항한 길이 
43m, 폭 11m의 리브어보드용 다이빙 요트로 2개의 
특실과 7개의 일반실로 구성된 총 11개의 선실에 최대 
24명의 게스트를 수용할 수 있으며, 모든 선실에는 샤
워를 할 수 있는 널찍한 화장실과 LCD TV와 DVD, 세
이프티 박스, 전화, 미니바와 다양한 수납공간이 있다. 
선장과 매니저, 다이브마스터 등 13명의 스텝들이 편
안한 다이빙과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데크는 4개 층으
로, Lower Deck에는 객실이 있으며, Main Deck에는 
안락한 쇼파와 대형 TV가 있는 로비와, 맥주, 와인, 샴
페인 등을 마실 수 있는 바, 품격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주방이 있으며, Top Deck에는 킹사이즈 더블
베드와 쇼파가 있는 특실과 시원한 전망의 조타실, 선
원객실이 있으며, Sun Deck에는 자쿠지와 널찍한 선
데크가 있다. 다이빙은 55ft의 도니(Dhoni)라 불리는 
부속 선박에서 이루어지며, 픽업보트의 개념이 아니라 
공기통을 비롯한 장비를 실고 모선과 같이 다니며 모든 
다이빙을 진행한다. 픽업보트가 있지만 섬에 상륙하거
나, 스텝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모선에 2대의 바우
어 콤프레셔가 있으며, 9개의 뱅크가 있는 나이트록스 
멤브레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확한 나이트록스 충
전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모든 다이빙에 32% 
나이트록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나이트록스 C-card 지
참은 필수!
말레공항에 도착하니 몰디브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
리를 반겨준다. 수도섬인 말레와 공항에는 차량이 많지
만, 몰디브의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배다. 공항에서 나
오면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수상택시를 이용한다. 택시 
승강장과 같은 선착장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도니에 오
르니 몰디브에 도착한 실감이 난다. 십여년 보다 많이 
화려해진 공항섬과 말레 사이를 지나 십여분을 달려가
니 Mv Maldives Princess의 우아한 자태가 어둠속
에서 나타난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름다운 공주님이 우
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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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니에서 내려 메인 로비로 가니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
께 시원한 웰컴 드링크와 더운 수건으로 환영을 해준
다. Mv Maldives Princess의 매니저이자 다이빙 강
사인 리나의 간략한 안내를 마치고 방 배정을 받아 객
실로 내려가니 리브어보드의 선실이라 믿을 수 없는 안
락한 침대와 널찍한 화장실이 있다. 지급된 박스에 다
이빙 장비를 담아 놓고 장비가방은 사무실과 창고에 보
관을 해준다. 대충 짐정리를 하고, 더운 샤워를 하니 피
곤한 몸이 나른해지며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우리나라와 4시간의 시차. 8시에 일어나 메인 갑판으
로 올라가니 다들 나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
다.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한낮이다. 

커피 한잔을 들고 뒤쪽 갑판으로 나가니 기둥에 몽키 
바나나가 송이채 달려있다. 송이의 위는 아직 파랗고 
아래는 노랗게 익어있다. 담소를 나누는 사이 아침식사
시간이 되니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다닌다. 뭔가 낮설
은 이 종소리에 우리 모두 조건반사를 보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식사는 뷔페식으로 제공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돼지고기가 없다는 것이다. 이슬람 문화의 전통
으로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다. 아침은 비교적 간
단하게 계란요리, 소고기 베이컨과 햄이나 소시지, 밀
가루 쌈과 참치나 콩으로 만든 더운 스튜류, 요거트와 
함께 프레이크, 쥬스 등과 함께 토스트가 제공된다. 물
론 과일도 함께... 커피와 홍차는 24시간 준비되어 있
다. 이 중 소고기 베이컨은 마치 육포를 먹는 듯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며, 꽤 인기 있
는 메뉴가 되었다. 점심과 저녁은 좀 더 푸짐하게 제공
된다. 닭고기, 소고기, 해산물 등의 메인요리와 함께 다
양한 커리가 제공되며, 스파게티나 전통면류, 밥 등이 
두 종류의 샐러드와 함께 나온다. 이곳의 쌀은 동남아
시아의 쌀보다 훨씬 길고 독립심이 강해서 절대 뭉쳐지
지 않는다. 밥이 한 톨 한 톨 돌아다니므로 한국에서 공
수해 간 김으로 싸서 먹기가 쉽지 않다. 음식은 향신료
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입맛에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특급호텔 뷔페 정도는 아니지만 만족스
런 식사시간을 즐기기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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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다이빙이 시작되었다. 간단하지 않은 서류를 작성
하고, Nitrox C-Card를 제시하고, 통과의례인 체크 다이빙
을 위하여 도니에 탑승하였다. 제법 넓은 도니에 준비된 공
기통의 산소농도를 체크하고 잔압과 함께 기록하고 사인을 
한다. 장비를 세팅하고 수트를 입으니 몰디브의 바다 속이 
궁금해진다. 엘리뇨와 쓰나미로 인하여 손상된 산호의 상
태가 어떨지, 대물들은 얼마나 나타나 줄런지.... 다이버는 
23명인데 카메라가 거의 스무대 정도가 된다. DSLR 카메
라가 주를 이루고, 비디오 카메라,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스
마트폰, 고프로 등 다양한 카메라와 하우징이 도니에 실린
다. 두 대의 카메라를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빈손으로 입수
하는 다이버가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다이버가 수중
에서 촬영을 하였다. 준비를 마치고 도니는 십여 분을 달려 
포인트에 도착하였다. Mv Maldives Princess가 정박한 곳
에서 포인트까지는 제법 멀어, 도니로 일이십 분씩 소요되
곤 하였다. 대부분의 리브어보드는 다이빙의 안전과 산호
의 보호를 위하여 포인트에서 먼 곳에 정박을 한다. 
다이빙은 3개조로 나누어 같은 포인트에서 같이 다이빙을 
한다. 사진가가 많다 보니 정리된 그룹다이빙은 사실상 불
가능한 상황으로 공기소모량에 따라 일부는 먼저 상승하
고, 나머지는 그룹을 이루어 상승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하루의 다이빙 일정은 3~4회. 대부분 야간다이빙까지 4회
의 다이빙을 하지만, 거대한 환초인 Atoll 내에서는 야간 항
해가 금지되어 있어, 낮에 이동을 하여야 하는 날은 3회의 
다이빙이 이루어진다. Atoll과 Atoll 사이의 항해는 바다 상
황이 나쁘지 않는 한, 주로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몰디브의 다이빙은 세가지 타입이 있다. 아톨의 외부 리프 
다이빙과 채널 다이빙, 그리고 “Thila” 다이빙이다. 다이버
는 아톨의 외부 리프의 직벽에서 조류다이빙을 즐기면서 
상어, 돌고래, 참치 등 대형어류를 관찰할 수 있다. 외해의 
바닷물이 아톨 안으로 들어오는 채널의 경계에서 다양한 
대물의 군무를 즐기다 조류를 따라 채널 안으로 흐르는 채
널 다이빙은 매우 다이나믹하다. “Thila”는 몰디브어로 얕
은 곳의 의미인 “Shallow”를 뜻하며, 6~15m 수심의 산호
초 아래의 급격한 슬로프나 직벽을 따라가면 멋진 오버행
이 있는 아기자기한 지형과 함께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다이빙 형태다. 대부분의 포인트는 수심이 깊고 조류
가 있으며, 매우 강한 조류가 흐르는 포인트도 상당수가 있으
니 다이브 컴퓨터와 조류걸이는 필수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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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Maldives Princess에서의 7박 8일, 7일간 총 
24회의 다이빙을 하였다. 대부분의 다이빙에 조류
는 강한 편이었으며, 조류를 거스르는 경로의 다이빙
이 상당 부분이 되었다. 이중 가장 인상적인 다이빙
은 2~3m의 Nurse shark과 Giant trevaly, Marble 
ray의 다이나믹한 율동을 볼 수 있었던 야간다이빙, 
White trip reef shark과 Marble ray의 사냥을 관
람할 수 있었던 야간다이빙, 2~3마리씩 그룹을 이루
어 수시로 출몰했던 Manta point, 아기자기한 지형
과 아름다운 산호와 화려한 열대어를 관찰할 수 있
었던 Thila diving이다. 스노클링으로 고래상어를 관
찰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Ari atoll의 공항 바로 옆이
었던 것도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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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과 다이빙 사이에는 두세 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다.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심이 
깊은 몰디브의 다이빙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질소와 더불어 산소포화도를 낮출 수 있으니 더욱 
요긴하다. Mv Maldives Princess에는 Deck 마다 
태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맨 위의 Sun Deck
에서는 태닝과 함께 자쿠지에서 피로한 몸을 달랠 
수 있다. 이번 투어 기간에는 흐린 날이 많았지만, 태
닝을 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여러 그룹이 프라이버시
를 침해당하지 않으며 휴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
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카약도 준비되어 있었
지만 이번에는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번 투어 기간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었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크리스마스라니 독특한 느낌이 들었다. 
외국인을 위한 리브어보드와 리조트는 보세구역처
럼 어느 정도의 음주가 허용이 되듯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깔끔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다. 크리
스마스 이브에는 야간다이빙을 접고 무인도에 내려 
아름다운 해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다. 짙푸
른 바다 위에서 선상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환상적인 
터키색의 해변을 자랑하는 몰디브의 섬에 상륙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었다. 게다가 해변에서의 촛
불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모두가 행복해지
는 순간이었다. 청새치가 조각된 해변에서 BBQ와 
씨후드와 같은 맛난 음식과 시원한 맥주는 몰디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 속 깊이 새겨놓는 멋진 파티
가 되었다. 해변파티를 마치고 돌아온 배에서는 이
번 투어에서 기념할 일이 있는 분들을 위한 케익 파
티가 로비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이어졌다. 투
어 중 500회, 300회, 200회 다이빙을 기록한 분, 생
일인 분, 결혼기념일인 분 등 일정의 언저리 기념일
까지 모두 모아 축하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http://seaworld-boracay.co.kr
http://cebuseaworld.com
http://paradise-di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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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back Fusilier)

세부, 보홀, 아닐라오, 사방, 모알보알 등 필리핀의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를 모두 가보았다면.. 고래상어는 보고 싶은데 
오슬롭의 피딩당하는 고래상어는 싫다면.. 함께 떠나보자, 12
월의 레이테!! 높은 확률로 고래상어를 볼 수 있고 건강한 산
호군락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곳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비
록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는 설렘과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면 그리 힘들게 느껴지
지 않을 것이다!

스폿터 보트(spotter boat)를 타고 

고래상어를 따라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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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트립

남부 레이테 지역에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시즌은 길게 잡
으면 12월에서 5월까지지만 3~4월이 가장 높은 확률로 고래
상어를 볼 수 있다. 고래상어 트립은 1회 다이빙과 고래상어
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서 3시간 스노클링이 묶인 하루 일정
의 트립이다. 리조트에서 방카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리면 순
옥(Sunok) 지역에 도착한다. 순옥에서 감독관과 스폿터 보트
(spotter boat)와 조인하여 함께 고래상어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배 위에 올라탄 감독관이 먼저 고래상어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고래상어에 다가갈 때는 안
전을 위해, 또 고래상어가 놀라지 않도록 5m 정도의 거리를 유
지해야 하며 뒤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진 촬영 시 스트로브
와 렌턴의 사용은 금지되며 절대 고래상어를 만져서는 안된다.           

스폿터 보트는 고래상어를 찾는 역할을 하고 지친 스노클러들을 태워 이동시
켜주는 2인용의 좁은 보트이다. 스폿터 보트 여러 대를 방카 보트에 줄줄이 연
결한 채 고래상어가 자주 나타나는 핀투얀(Pintuyan) 지역으로 이동한다. 방
카 보트 위의 감독관과 다이브 마스터들, 그리고 뿔뿔히 흩어진 스폿터 보트
에서 고래상어를 찾는다. 스노클러들은 방카 보트의 양 사이드에 줄지어 앉아
있다가 고래상어가 나타나면 한 명 한 명 차례로 물 속에 뛰어든다. 이 때 물보
라를 너무 많이 일으키지 않도록 핀이 수면에 수직으로 들어가게 한다. 입수 
후, 스노클링과 스킨 다이빙으로 따라가 고래상어를 보는 것은 각자의 능력! 
같은 지점에서 입수하지만 고래상어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나뉘기 마
련이다. 고래상어를 따라가다 힘들어지면 스폿터 보트를 불러 매달려 있거나 
보트에 올라타면 된다.  

방카 보트에 연결해 고래상어 출몰 지역으로 

이동하는 스폿터 보트(Spotter boat)

준비를 마치고 고래상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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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님을 영접하다

GoPro를 부착한 DSLR 카메라를 양 손으로 
꼭 쥐고 마스크와 핀을 착용한 채 방카 가장
자리에 앉아 언제쯤 가이드의 신호가 떨어질
지 초조하게 기다린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
고 긴장감이 다소 떨어질 쯤, 스폿터 보트와 
가이드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진다. 그러더니 
이윽고 “Go!”하는 신호가 떨어진다. 꾸물거
릴 여유도 없이 바로 방카 아래로 떨어진다. 
정신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따라 부
지런히 핀 킥을 한다. 무거운 카메라와 하우
징이 바로 앞 사람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점
점 느려지게 한다. 곧 사람들이 멈추어 바닥
을 내려다 본다. 사람들의 시선을 쫓지만 어
두운 바닥에 흰 점 무늬가 어른어른 할 뿐 정
확한 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건 고래상
어를 봤다고 하기엔 확신이 없고 못 봤다고 
하기엔 무언가 억울하다. 고래상어를 본 사
람들의 이야기로는 너무 급하게 고래상어 옆
으로 가까이 접근한 사람 때문에 놀라서 깊
이 내려갔다고 한다. 

다시 방카로 올라와 다음 기회를 노린다. 다
음 번에는 더 빨리, 그리고 열심히 킥을 하리
라! 곧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이번엔 조금 더 
죽을 힘을 다 한다. 다행히 고래상어가 깊이 
내려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일단 인증
샷 두 장을 찍고 잠영을 해서 몇 장을 더 시도
하지만 이미 이동하고 있는 고래상어를 쫓는 

중이니 노출이니 조리개니 조정할 시간이 없
다. 뒤늦게 레코딩을 시작한 고프로에는 고
래상어의 뒷모습만 담겼을 뿐이다. 그래도 
봤다! 고래상어님을 영접했고 증거사진도 
남긴 것이다!! 

고래상어를 보러 레이테에 온 이상 고래상
어를 보는 것이 목적일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총 5일의 일정 중에 이틀을 고래상어 트립
에 할애했는데 첫 번째 트립에는 고래 상어 
세 마리가 나타났지만 두 번째 트립에는 단 
한 마리가 나타났을 뿐이었고, 그나마 일행 
중 절반은 고래상어를 보지 못했다. Peter’s 
Dive Resort에서는 고래상어 트립 중에 고
래상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다이빙 1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나
마 위로해준다. 멀리 레이테까지 와서 고래
상어를 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일이 아
니기에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고래상어와의 
만남이 더 기쁘고 더 가치 있게 되는 게 아닐
까? 자연에서 건강히 살아가는 고래상어를 
보고 싶다면 필리핀에서는 레이테에 가야 할 
것이다. 

스킨 다이빙으로 고래상어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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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판타오 (Napantau)

리조트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수심 55m의 수직 
절벽 포인트이다. 절벽에는 대형 씨팬과 해송의 군락이 
펼쳐져 있고 다양한 색상의 해면과 연산호를 볼 수 있
다. 연산호와 블랙코랄 사이에서 무리 지어 춤추는 물고
기들은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의 풍경을 만든다. 

레이테 다이빙

고래상어로 유명한 레이테이지만 다이빙 환경 또한 그에 못지 않다. 고래상어 
시즌에는 플랑크톤으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시력만
큼의 시야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끝없이 펼쳐진 다양한 종류의 산
호와 무성한 해송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화려한 색상의 물고기들의 군
무가 더 없이 아름답다. 훼손되지 않은 산호와 투명한 열대바다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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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옥 (Sunok)

끝없이 펼쳐진 연산호와 경산호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물결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산호는 그 종류가 다
양할 뿐 아니라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서 있다. 그 위로 수 없이 많은 안티아스와 담젤피
시가 노닌다. 거북이와 푸질리어 떼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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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스 피나클 (Jun’s Pinnacle)

피터스 다이브 리조트(Peter’s Dive Resort)의 다이브 
마스터인 준(Jun)이 개발한 포인트이다. 상부는 수심 
15m이고 바닥은40m에 놓인 커다란 피나클 포인트로 
피나클에는 해송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해송 사이로 무
리 지어 헤엄치는 담젤 피시와 투 스폿 스내퍼(two spot 
snapper), 깃대돔(moorish idol)의 떼를 볼 수 있다. 피
나클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월 다이빙을 진행한다. 고스
트 타운 포인트(Ghost town point)와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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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림마사와 (Limasawa)

파드레 부르고스(Padre Burgos) 지역에서 배로 약 40
분을 이동하면 나오는 림마사와 섬에는 아드리안즈 코
브(Adrians Cove), 잭스 코브(Zachs Cove) 등의 포인
트가 유명하다. 월 다이빙 포인트로 오버행과 작은 동굴 
등 다양하고 멋진 지형이 펼쳐진다. 대형 씨팬과 블랙 
코랄을 볼 수 있고 미드나잇 스내퍼, 나폴레옹 레스, 푸
질리어가 나타난다. 참치와 트래발리, 만타레이, 고래상
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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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죽은 산호 틈에 자리잡고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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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어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이다. 요맘때면 떠오르는 하나의 
해양생물이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통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
도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따뜻할 때 한입 베어 물면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이름 “대게(竹蟹)”이다. 물론 대게의 
계절이라서가 아니라 최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는 대게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게 및 가재
류를 즐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젓가락으로 우아하게 먹
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의 수준이 우아한 것을 따질 정도는 아니지만 
여하튼 손으로 발라먹기가 귀찮아서이다. 각설하고 다큐멘터리를 전문
으로 방송하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생명을 건 포획-Deadliest Catch”
란 제목으로 알라스카 반도 서쪽 알류샨 열도의 아마크낙 섬(Amaknak 
Island)에 있는 항구도시 “더치하버(Dutch Harbor)”에서 출발한 배들이 
영하 30℃의 추위와 10m가 넘는 파도가 치는 극한의 베링해에서 “킹크
렙”과 “대게”를 잡는 현장을 방송하고 있다.

게는 옛 문헌에 따르면 한자로 보통 “해(蟹)”로 쓰였고, 궤(跪)·방해(螃
蟹)·횡행개사(橫行介士)로 불리었으며, 창자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무
장공자(無腸公子)라고도 불리었다. 
게는 거미, 곤충, 따게비, 거북손, 새우, 가재 등이 포함되며, 동물계 종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지구상의 어떤 서식처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정도
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절지동물문(Phylum Arthropoda)에 속하
며, 연갑강(Class Malamalacostara), 십각목(Order Decapoda), 범배아
목(Suborder Pleocyemata)로 분류된다. 십각목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종
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 10개의 
다리는 기능적으로 한 쌍의 집게발과 네 쌍의 걷는 다리로 나누어진다.
게는 십각목에 포함된 종류 중 가장 진화한 동물이다. 원래 십각목에 속
하는 종류의 몸은 머리, 가슴, 배의 3부분으로 나누어 게는 머리와 가슴 
부분이 융합하여 두흉부를 이루고, 7개의 마디를 가지는 배로 구성되어
있다. 두흉부는 1장의 등딱지가 덮고 있으며, 7개의 마디를 가지는 배는 
근육이 퇴화되어 새우와 같이 운동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게는 전세계에 4,50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는 20과 183종이 분
포한다. 대부분 바다산인데, 동남참게나 붉은발말똥게처럼 바다에서 유
생 시기를 보낸 뒤 어느 정도 자라면 강 어귀나 육지의 습지로 올라와 사
는 종도 있다.
수심 4,000m의 깊은 바다에 살거나, 남북극해 부근에서 사는 종도 있지
만 대개는 대륙붕 근처에서 많이 산다. 보통 단독생활을 하지만 멍게·해
삼 따위에 기생하는 것도 있다.
바다에서는 수심·수온·저질의 성질 등 환경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종들이 
살고 있으며, 생활방식도 가지각색이다. 대부분의 게는 바닥을 기어 다
니지만, 꽃게와 같이 헤엄치는 것도 있다. 갯벌에는 칠게와 같이 구멍을 
파고 사는 종류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연해에는 전체적으로 온
대성 게 종이 많고, 동해에는 한류성 게류가, 제주도와 남해에는 난류성 
게류가 비교적 많다.

십각목(Decapoda)에 속하는 종류들(그림출처 1904

년 Ernst Haeckel의 “자연의 예술적 형상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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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inehouse.info
^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064-738-7390
   017-215-6577
   대표 허천범

^ 공항 픽업

^ 철저한 수중가이드

^ 장비이동 및 세척서비스

^ 초보에서 강사까지 교육

남해안의 숨겨진 보석
거문도로 오세요

거문도 스킨스쿠바 리조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덕촌마을

전화: 018-279-2212

http://cafe.daum.net/gogeomundodiving

http://marinehouse.info
http://cafe.daum.net/gogeomundo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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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각오와 계획으로 2013년을 맞
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12월 수차례 때 이른 한
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가운데 연말 대선의 열기
는 그야말로 뜨겁고 흥미로웠다. 새로운 지도자의 안
정된 국정운영으로 조국의 번영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
상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주제인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공기통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한다. 
요즘 국내 다이빙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파와 폭설 그리고 좋지 못한 바다사정 때문이다. 대
부분 다이빙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필자도 요즘 같아서
는 따듯하고 시야가 탁 트인 열대바다에서 사나흘 다
이빙이나 하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보트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다이빙 포인트로 입수하
는 과정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 그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보트에서 다수의 다이버
가 자신의 장비를 매고 바닥에 널려져 있는 오리발, 수
경, 후드 등 장비를 챙기기 위해서 좌우로 두리번거리
고 있다. 누군가는 바닥만을 쳐다보고 무엇인가를 하
고 있을 때의 상황이다. 자신의 등 뒤에 공기통이 있다
는 생각은 못하고 좌우로 흔들어 댈 때 누군가의 얼굴
과 머리는 흉기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하였다. 위험한 상황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리더의 인솔 하에 보트 양쪽에 걸
터앉아서 동시에 뒤로 굴러 입수를 할 때의 경우이다. 
늦게 입수하는 다이버가 이미 보트아래 수면에 떠있는 
다이버 위로 덮쳐 입수하는 위험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
지 생각해 보자. 

첫째 가벼운 얼굴과 머리 타박상(contusion)이다. 이
런 경우에는 부상 부위가 조금은 붓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수일 내 후유증 없이 말끔히 좋아진다. 

두 번째는 두부와 얼굴에 긁힌 상처(scratch wound)
가 생기거나 찢어지는(laceration wound)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처 소독과 연고 정도로 충분한 치
료가 이루어지게 되나, 후자의 경우 출혈부위를 압박
하여 지혈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 봉합수술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는 가장 심각한 경우인 뇌손상 또는 이로 인
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이다. 먼저 공기통으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안면골절(facial bone frac-
ture) 및 머리 골절(skull fracture)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조직에 피멍이 드는 뇌좌상(brain contusion) 또는 
두개강내출혈(intra-cranial hemorrhage)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손상, 즉 뇌의 구조적
인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뇌
기능부전이 동반되어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
을 보이는 흔히 말하는 뇌진탕(brain concussion)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이보다 심각한 뇌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다. 

안면골절, 두개골 골절의 경우 단순 X-ray 및 컴퓨터 단
층촬영(CT)을 시행할 수 있으며 뇌 실질의 손상에 대
해 점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자
기공명촬영술(MRI) 시행이 필요하며, 뇌진탕, 뇌좌상, 
뇌출혈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 

동해안이나 제주도와 같이 국내 다이빙 중 이러한 사
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겠지
만 해외에서 다이빙 중에 이러한 사고에 봉착한다면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으
므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숙지해두도록 
하자. 
먼저 두부나, 안면에 찢어진 상처가 있는 경우 간혹 출
혈의 양이 많아 다친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도 당황할 
수가 있다. 이때는 침착하게 출혈부위를 찾아 깨끗한 

수건과 같은 천으로 누르고 손가락으로 압박하면서 병
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자. 출혈부위를 손가락으로 잘 
압박하면 효과적으로 지혈이 가능하며 일단 지혈이 되
었다면 응급상황은 해결된 것이다. 
두 번째로 두부외상 후 의식이 소실되었다면 이는 심
각한 이상 징후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의식이 곧 회
복되었고, 의식수준이 이전과 동일하며 구토증상이 동
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이
다. 부상 후 24시간동안 두통이나, 구토 등의 별다른 
몸의 이상이 없다면 이는 더더욱 좋은 징후이며 안심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부상 후 의식수준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지
속적으로 분출성구토를 반복하는 경우, 코피 또는 맑
은 액체가 지속적으로 코로 나오는 경우, 두통이나 어
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 등일 때는 장소를 불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사고를 경험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희망찬 2013년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으로 아름답게 추억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보트 위에서 장비를 착용 후에는 누구든 행동하기에 
앞서 주변상황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음이 중요하며, 
설사 동시에 입수를 못하고 늦게 따로 입수하는 상황
일지라도 반드시 보트아래 수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건욱의 메디컬 다이빙 스토리

'얼굴두부손상'

치명적인 흉기 공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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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AP Q&A 잠수의학
 DAN Asia Pacific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가시털갯지렁이에 쏘였을 때

Q 수중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가시털갯지렁이(Bristle-
worm)에 쏘여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가시털갯지렁이(Bristleworm)는 전세계 모든 해양
에 걸쳐서 나타나는 갯지렁이입니다. 보통 매우 화려
한 색상을 띠고 있어서 다이버들의 눈에 자주 관찰되
는데 바다의 애벌레처럼 생각합니다. 크기는 수 mm
의 작은 것에서 20cm의 큰 것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가시털갯지렁이(Bristleworm)에 쏘였을 때 나타나
는 증세로는 가려움, 염증, 홍반, 따가움, 저림 등이 있
습니다. 증상에 따라 응급조치가 적절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부에 남아있는 가시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
염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말립니다.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항생제 연고나 소염
제 크림이 사용됩니다. 물집이 생길 수도 있지만 터
뜨리지 말고 그대로 마르게 둬야 합니다.

답변은 DAN의 존 리(John Lee)와 마티아스 노체토(Matias 
Nochetto)가 해주었습니다. 

A

가시털갯지렁이(Bristleworm) 사진/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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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리조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 다이빙 사이트
숙식일체형 다이브 리조트
다이빙 전용보트 3척 보유
인공어초, 자연짬 등 다양한 포인트 보유
수중사진가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곳

ScubaNet Magazine 002

^ 바닷가 수영장

^ 테크니컬다이빙센터

^ ITC 및 각종 교육환영

^ www.moalboaldive.com
^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070-7518-0180
   070-8229-5285
   대표 김용식

http://cafe.daum.net/kattt
http://moalboal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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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다이빙의 수중촬영

다이빙을 배우고 레벨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교육단
체에서는 어드밴스드 코스(Advance course)에 야간 다이
빙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간에 볼 수 없었던 
생물이나 생태 등을 특징적으로 관찰 할 수 있고 그것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중촬영에서 야간 다이빙은 주간에서 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 생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로인해 많은 
수중 촬영가들은 야간다이빙을 즐기게 된다. 카메라를 들
고 야간다이빙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야간다이빙 
보다 안전을 위한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야
간다이빙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라이트와 카메라를 동시에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카메라하우징에 타켓 라이트를 붙여
서 야간다이빙의 가이드 라이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타켓 라이트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우 
등의 유어들이 모여들어 촬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타켓 라이트 없이 야간촬영이 불가능하므로 
하우징에 장착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와 밝기의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출시된 가이드 라이트
는 크기가 작으면서도 꽤 밝은 라이트가 많으므로 필자 생
각에는 가볍고 밝은 가이드 라이트와 너무 밝지 않은 하우
징의 타켓 라이트를(너무 밝으면 사진에 영향을 주고 작은 
새우 등의 여러 가지의 미세 생물들이 모여들 수 있음)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2 인공광(스트로브광)만의 라이팅으로 아주 간결한 표현이 가능하며, 야

간촬영은 위 사진처럼 산호의 폴립이 만개 한 것을 프레임에 담을 수 있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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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2 모델 촬영(foreground 촬영)은 야간다이빙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모델의 얼굴과 피사체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얼굴이 잘 나오도록 3번처럼 강한 빛으로 조광하면 피사체가 과노출 

될 수 있고, 4 번처럼 피사체에 노출을 맞추면 모델 얼굴의 광량부족이 생길 

수 있다. 

3 모델의 얼굴과 피사체와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조광을 위해 필자는 얼굴 

쪽으로 향하는 제 3의 광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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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야간촬영의 목적은 주간에 얻을 수 없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야간에만 나타나는 생물들도 있
고, 산호나 말미잘 등에 공생하는 생물들이 주간에는 숨어 
있다가 야간에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생새우나 
게 등의 마크로 촬영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는 야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으므로 움직이
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하므로 물고
기 눈만을 확대하여 찍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 야
간다이빙은 이런 이유에서 접사 촬영을 하게 되는데 필자
는 몇 해 전에 광각촬영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흔히 시도하
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 광각촬영의 장점은 순수한 인공광만
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주간촬영과 좀 다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스트로브 광에 의한 간결한 표현을 그대로 나타
낼 수 있다. 그럼으로써 표현하려고하는 소재를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큰 장점은 피사체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야간에 촬영하여야 원래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몇몇 산호는 야간에 주로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야간다이빙으로 산호 특유의 모습을 
관찰하며 프레임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1

2

1 야간 다이빙의 장점 중 하나는 물고기에 촬영자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는 것이며 주간에 촬영하기 힘든 물고기의 눈을 클로즈업 할 수 있다.(촬영

자: 최성순)

2 야간에는 바다나리 공생새우의 촬영은 바다나리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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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Digital Photography
외장 스트로브의 TTL 촬영과 매뉴얼 촬영

외장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수중촬영을 할 때 스트로
브의 광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각도가 적합하다 
하더라도 광량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지요. 외장 스트로브의 광량을 조절하
는 방법은 매뉴얼로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
만, 상황에 따라서는 TTL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
은 방법입니다. 촬영모드나 피사체에 따라 스트로브
의 광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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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촬영할 때 스트로브를 사용하면 조절하여야 하는 것
이 많이 늘어납니다. 수중촬영을 할 때 외장 스트로브를 사용
하면 유리한 장점도 많지만 수중사진가는 스트로브와 관련
하여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로브는 순간적으로 강
한 빛을 발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조리개 값에 영
향을 받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 크면 빛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이지요. 또한 빛에 대한 센서의 반응도이 ISO가 높
으면 적은 빛으로도 충분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스트로브의 빛은 순간적으로 발광하기 때문에 셔터스피
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SLR은 셔터막의 형식 때문
에 1/200정도 이하의 셔터스피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콤팩
트 디지털 카메라는 셔터스피드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중전용 스트로브의 대부분은 수동으로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매뉴얼 기능과 함께 자동으로 광량이 조절되는 TTL 기
능를 가지고 있습니다. TTL 기능은 스트로브가 카메라와 연
동하여 피사체의 거리에 적합한 광량을 설정된 조리개와 ISO 
값에 맞추어 발광하는 것입니다. 

스트로브의 빛은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에 반비례 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광량이 적게 필요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광
량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에 따라 거
리는 계속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트로브의 발광량을 조절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트로브의 발광량은 조리개 값과 ISO 값에 비례합니다. 같
은 거리에서 조리개를 한 스텝 열면 광량은 반으로 줄여야 하
고, 반대로 한 스텝 조이면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ISO도 마
찬가지로 고감도로 가면 스트로브의 광량을 줄이고, 저감도
로 설정하면 광량을 늘려야 하지요. 다행이 스트로브의 광량
은 셔터스피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는 참 많
지만, 조리개와 ISO값을 고정한 상태에서는 거리만 감안하여 
광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카메라 제조회사에서 제작한 전용 스트로브를 육상에서 사
용할 때는 TTL 모드가 상당히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물론 
피사체의 상황에 따라 광량을 가감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앞 페이지) 야간다이빙에서 산호 아래에 숨어 자고 있는 앵무고기를 2개의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촬영한 사진, SONY RX100, Patima housing, UN wide conversion lens, 

YS-D1 strobeX2, M mode, f5.6, 1/250s, ISO 100  1 두개의 스트로브를 매뉴얼 모드

로 설정하여 각각 발광량을 설정하여 촬영한 사진, SONY RX100, Patima housing, YS-

D1 strobeX2, UN wide conversion lens, M mode, f2.5, 1/40s, ISO 400  2 야간다이

빙에서 하나의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설정하여 마블레이를 촬영한 사진. SONY RX100, 

Patima housing, UN wide conversion lens, YS-D1 strobe, M mode, f4, 1/200s, 

ISO 10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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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스트로브에서 광량을 가감할 수 있으며, 카메라에
서 스트로브의 광량을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된 값에 따
라 제조사의 고유방식에 따른 TTL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광량을 적절하게 발광해 줍니다. 전용스트로브를 하우징에 
넣어 수중촬영에 이용하면 편리하게 TTL을 사용할 수 있지
만, 카메라와 외장 스트로브와의 연결을 카메라의 스트로브 
슈의 X-접점을 통하여 전용코드로 연결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이엔드급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에는 X-접점을 통하여 
스트로브와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X-접점이 
없는 카메라나 요즈음 많이 사용하는 광케이블로 동조하는 
하우징에는 전용 스트로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내장 스트로브는 대부분 TTL 기능
으로 광량을 조절하지만, 기종에 따라서는 촬영 모드에 따라 
TTL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Canon의 경우
에 대부분의 촬영모드에서 TTL 기능이 지원되지만, M모드
에서는 TTL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
래 수중촬영에 많이 사용되었던 S100이나 G12는 P모드나 
A모드에서는 내장 스트로브의 TTL 기능이 지원되지만, M모
드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SONY RX100
은 M모드에서도 TTL이 지원이 되므로, M모드로 수중촬영
을 하면서도 TTL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Sea & Sea의 YS-D1 스트로브의 전면과 뒤면 콘트롤 판넬. 두개의 번개표시로 매뉴얼 

선발광 모드를 표현하고 있다.  2, 3 Inon의 Z-240과 S2000의 콘트롤 판넬  4 두개의 스

트로브를 TTL 모드로 설정하고 촬영한 Cristmas tree worm. SONY RX100, Patima 

housing, Inon 165+330M67 micro conversion lens, YS-D1 strobeX2, M mode, 

f11, 1/200s, ISO 200

또한 두 개의 스트로브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개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광각촬영 시 가급적 
매뉴얼 모드로 외장 스트로브를 사용합니다. 접사촬영은 피
사체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앵글이 조금만 바뀌어
도 거리의 변화가 커지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접사촬영 때는 
스트로브를 TTL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접사촬영은 원
하는 순간을 잡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며 찰나를 노
리므로, 스트로브는 TTL 모드로 촬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스트로브를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기
이 방법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가 선발광(Pre-
frash)을 하는 타입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Canon의 
S100 시리즈는 선발광을 하지 않으며, SONY의 RX100은 
선발광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스트로브의 발광 모드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로브는 발광하는데 스트로브 빛
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발광모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조리
개를 조이고 가까운 피사체를 풀발광으로 촬영해보면 확실
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Sea & Sea의 스트로브는 매뉴얼1 또
는 이중번개 표식이 선발광 모드이며, 매뉴얼 2 또는 하나의 
번개 표식이 선발광을 하지 않는 모드입니다. Inon의 스트로
브는 자석을 이용하여 선발광을 선택하는데, S2000은 자석

4

1

1 2

3

1)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촬영하기
이 방법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
가 촬영모드에 따라 스트로브의 TTL을 지원하는지를 파악
하여야 합니다. 외장 스트로브는 카메라에 의하여 TTL을 통
제받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Canon 계열
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M모드를 사용하지 말고 A나 P모드
를 사용하여야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TL 기능을 사용하면 카메라가 설정된 상황과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발광량을 조절하여 주므로, 수중사진가는 
스트로브 광량 조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중사진가는 적당한 물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조절하여 노출을 맞춥니
다.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설정하고, 스트로브의 위치와 조
사각을 조절한 뒤, 구도를 잡고 초점을 맞춘 뒤 셔터를 눌러 
촬영하면 되지요. 피사체의 거리와 카메라의 조리개 값 등에 
알맞게 스트로브의 광량은 자동으로 맞추어진다. 촬영한 뒤 
LCD 창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TTL 보정이 필요하면 광량을 
조절하여 몇 장 더 촬영하면 된다. 가급적 사진을 확대하여 
초점, 광량, 백스케터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광케이블을 통한 동조에서 외장 스트로브의 TTL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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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넣지 않으면 선발광 모드가 되며, Z240은 스위치로 선택
할 수 있어요. 
스트로브를 매뉴얼 모드로 설정하였으면, 물색을 표현하기
에 적당한 노출값으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조리개 값과 피사체와의 거리에 적당한 스트로브의 발광량
을 조절 레버를 돌려 선택합니다. 스트로브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풀발광부터 단계적으로 광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스트
로브의 적정 발광량을 찾아 설정한다. 스트로브의 광량을 말
하는 가이드 넘버(GN)가 클 수록 밝은 스트로브입니다. 거
리에 적당한 발광량을 계산하는 공식과 도표가 있지만 실제
로 사용하기는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풀발광으로 설정하여 
테스트 촬영을 한 후, LCD 모니터를 보면서 스트로브의 광량
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아요. 백스케터의 발생여부와 조사각
도 적당한 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
이 익숙해지면 조리개 값과 거리에 적당한 스트로브의 광량
을 어림할 수 있겠지요? 
스트로브를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몇 가지 패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로 
국내에서 촬영할 때는 ISO 400, f4, 피사체와의 거리가 1m일 
때 적정의 스트로브 발광량을 기억합니다. 해외에서는 ISO 

100, f8, 피사체와의 거리가 1m일 때 적정의 스트로브 발광
량을 기억합니다. 이 데이터는 수중촬영을 하는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국내바다는 해외 바다보다 어둡기 
때문에 ISO를 올리고 조리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색을 
맞추기 위하여 노출을 조절하는 것은 셔터스피드를 이용하
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피
사체와의 거리가 1m에서 반으로 줄어 50cm가 되면 광량을 
반으로 줄이고, 거리가 2m가 되어서 두 배로 늘어나면 광량
도 두배로 늘이면 되지요. 

외장 스트로브를 처음 매뉴얼 모드로 사용하면 패닉에 빠지
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외장 스트로브를 사용하면 우선 TTL 모드로 사용하면
서 감을 익히고, 좀 더 익숙해지면 매뉴얼 모드로 사용해 보
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광각사진에서는 매뉴얼 모드의 장점
이 매우 큽니다. 다양한 사진의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모드이던지 간에 촬영한 사
진을 보고 스트로브의 광량을 조절하여 다시 촬영하여야 좋
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두개의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설정하여 촬영한 할리퀸 스위트립. 스트로브가 다소 강

하게 발광이 되어 스위트립의 밝은 부분이 노출과다가 되었다. SONY RX100, Patima 

housing, UN wide conversion lens, YS-D1 strobeX2, M mode, f5, 1/100s, ISO 

200  

정상근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

BSAC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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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동해시 전국수중경관 촬영대회가 개최되는 곳

자연짬, 인공어초, 다이버들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포인트

주의보가 내려도 다이빙이 가능한 전천후 다이빙 포인트 보유

단체 다이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보유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3번지 5통 6반 대표: 김삼규

전화: 033-521-9839, 011-306-1082

http://cafe.daum.net/happyhaejuk/ 행복한 해적

1. 전 포인트 하강라인 설치 

2. 최적의 오픈워터 다이빙 포인트(7~15m)

3. 비치 다이빙 가능 

4. 촬영하기 좋은 환경과 풍부하고 다양한 어류

5. 대진 해수욕장과 붙어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지

6. 숙식, 다이빙 일체 100명 수용 가능

7. 다이빙 전용풀이 있는 영덕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대진리조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 146번지(대진해수욕장)  대표: 최억

전화:054-732-7800, 054-733-1382, 010-3539-7800, 홈페이지: http://www.djscuba.co.kr/

영덕 대진리조트

http://cafe.daum.net/happyhaejuk
http://djscu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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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속의 팽블레니(Fang Blenny)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8, 1/100, ISO200

기타 장비 : Snoot, Torch light 

버려진 유리병에 살고 있는 팽블레니의 촬영을 위해 유리병 반대편

에 Torch light를 조사하였고, 유리병색의 표현을 위해 조리개를 개

방해서 촬영하였습니다. 다행이 고기가 호기심이 많아 즐거운 촬영

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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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퀸 고스트 파이프피쉬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25, 1/125, ISO200

피그미해마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40, 1/100, ISO200

기타 장비 : Translucency white slate, Backup strobe

검은색을 배경으로 하는 일반적 접사촬영방식을 다른 느낌으로 표

현할 목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여러 장을 촬영해봤지만, 

적정 노출보다는 2스톱 정도 오버노출이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가장 

좋았습니다. 



149 ScubaNet Magazine 150

롱노즈호크피쉬의 보케 효과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5, 1/320, ISO200

기타 장비 : Snoot

피사체눈동자의 집중효과를 연출하려고 보케(Bokeh) 효과를 이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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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산호 공생새우와 광섬유 백라이트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11, 1/125, ISO200

기타 장비 :  Snoot, Optical-fiber, Torch light

밋밋한 접사에 배경 라이트를 보이도록 하여 그로 인해 주 피사체가 

돋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과정에서 힘든 점은 

움직이는 피사체 때문에 배경 라이트의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했다

는 겁니다. 그 와중에 스눗(Snoot)까지 같이 따라 움직이다 보면 정

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얕은 수심에서의 충분한 연

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촬영 시 유의할 점은 부드러운 배경 라이트의 

표현을 위해 조리개의 개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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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리 공생새우와 광섬유 백라이트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16, 1/125, ISO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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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 공동작업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8, 1/100, ISO400

기타 장비 : Video Light, Remote strobe 다수. 

기획에서 연출까지 여러 작가들과 의기투합하여 만든 공동작품입니

다. 이 작품을 위해 여러 작가들의 스트로보가 동원되었고, 수심이 

깊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작업? 이라 더욱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광각 스눗

장소 : 인도네시아 말루쿠 암본

촬영 데이타 : f9, 1/80, ISO200

기타 장비 :  Snoot

접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Snoot을 광각에 적용한 샷입니다. 촬영 팁

으로는 Dynamic range를 줄여야 배경의 실루엣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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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새우의 스눗촬영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18, 1/125, ISO200

갯민숭달팽이의 스눗촬영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18, 1/100, ISO200

기타 장비 :  Snoot

일반적 스눗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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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jaquazone.co.kr
https://www.diveassure.com/ver1.1/registrations_int/single/registration_step1.asp?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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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세미나 초급과정 중에 정상근 교수님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 세
상에는 두 종류의 다이버가 있어요. 침수를 겪어본 다이버와 침수를 겪어볼 다이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웃음을 빵 터뜨리지만 내심 불안한 듯 곧 찜찜한 
표정이 된다. 
나는 침수를 겪어본 다이버다. 그렇다고 앞으로 또 침수를 겪지 않으리란 보장은 물론 없
기에 마음 한 구석에 침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몇 대를 해먹었다(?)는 표현을 쓰
는 사람들도 있다. 수중사진과 침수는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지도 모르겠다. 
침수를 피하려면 하우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오버홀은 언제 받아야 하고 어떤 과정
을 거칠까? 함께 자세히 살펴보자. 

침수의 기억

필자의 침수 경험은 이러하다. 개인적으로 2012년의 하이라이트로 꼽는 코모도에서의 
2주간의 다이빙이었다. 첫째 주는 데이트립으로 즐겼고 둘째 주는 리브어보드로 보다 찐
하게 코모도 다이빙을 즐겼다(코모도에서의 어메이징한 다이빙에 대한 내용은 스쿠버넷 
매거진 2012년 10월호를 참조하시라!). 리브어보드 다이빙의 둘째 날 선셋 다이빙이었
다. 입수 후 하강 지점을 향해 수면에서 이동하는데.. 무언가 느낌이 싸했다. 하우징을 보
니 잠금 걸쇠가 안 잠겨 있었다. 순간 뒷골이 찌릿찌릿함을 느끼며 번개같이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우징을 물 밖으로 들어올렸지만 하우징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마스크 
안으로 필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렀다. 사실 카메라가 고장 난 것보다 남은 리브어
보드 기간 동안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팠다. 오래 전부터 큰 기대를 했
던 투어였으니 말이다. 

스쿠버넷 
함께하는 

장비점검

과

왜 침수가 됐을까?

필자가 물 속에서 본 상황은 오른쪽 걸쇠가 안 잠겨 있
었다는 것이었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잠근 
경우 걸쇠가 스스로 열릴 수 없다. 그리고 걸쇠를 열기 
위해 가하는 힘을 생각할 때 약한 충격에 의해 열릴 수
도 없다. 결론은? 필자가 제대로 안 잠그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름대로 꼼꼼히 관리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 없지만 실수를 한 것이다. 
스스로를 절대 과신하지 말자. 자신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침수를 당한 우리의 마음가짐

침수 후, 카메라와 하우징을 보트로 넘겨주고 계획대로 
다이빙을 진행했다. 물론 머릿속에는 온통 카메라 생각
이었고 왜 그랬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되짚어 보느라 눈 
앞에 펼쳐진 물 속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못 했다. 다이
빙을 마치고 나와 아무리 살펴봐도 카메라가 살아날 가
능성은 희박했고 손써볼 여지가 전혀 없었다. 나는 코모
도 국립공원 바다 한 가운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다. 

처음에는 카메라 없이 다이빙을 하려니 심심하기도 했
다. 하지만 이내 너무 편해졌고 더 천천히, 자세히 주변
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구멍에 쏙 들어간 채 머리를 빼
꼼히 내밀고 입만 움직이는 블레니는 마치 노래를 부르
는 듯 했고 가볍게 춤추는 안티아스 무리의 움직임은 마
치 오선지 위의 음표인 냥 실로폰 연주가 들리는 듯 했
다. 트레발리의 푸질리어 사냥 장면을 코 앞에서 지켜볼 
땐 씩씩거리며 거칠게 내뱉는 트레발리의 숨소리가 느
껴지는 듯 했다. 카메라가 없으니 이동하는 만타도 쫓아
가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다. 만타와눈을마주하는 순
간에는 물론 카메라 생각이 간절했지만 LCD 모니터가 
아닌 두 눈으로 바라보는 바다는 분명 더 경이로웠다. 
수중사진은 분명 우리의 다이빙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오래기억하고간직할수있게해준다.하지만어쩔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면 있는 그대로를 즐기자. 어쩌면 보 다 
강한 인상과 여운을 남기는 다이빙일 될지도 모른다. 바
다는 항상 놀라운 곳이니까.

Part 1  침수, 경험해 봤나요?

필자의 Canon S100 카메라 및 파티마 하우징, 침수 전

침수 후의 모습, 하우징 안에 물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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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링 관리 |

오링 피커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오링을 뺀 
후, 손가락에 구리스를 조금 묻혀 얇게 펴바
른다. 구리스를 바르며 오링에 스크래치나 
상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리스는 오
링에 윤기가 날 정도로 얇게 바른다.
오링이 들어갈 홈을 면봉이나 먼지가 나지 
않는 휴지를 이용해 깨끗이 닦은 후 오링을 
삽입한다. 

| 카메라 세팅 | 

카메라가 하우징에 올바로 들어가게 한다.
하우징 커버를 닫기 전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끼지 않는지 확인한다. 
카메라를 넣은 후에는 각 버튼의 조작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 오버홀 |

1년마다 정기적인 오버홀을 통해 전체적으
로 점검을 받고 오링 등 소모품을 교체하여 
늘 새 것과 같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 사용 후 |

투어 중에는 다이빙이 끝난 후 하우징을 민
물에 30분 이상 담가 염분을 제거한다. 하우
징을 물에서 꺼내기 전에 각 버튼을 여러 번 
눌러주어 버튼 사이의 염분을 제거한다. 
민물에 하우징을 담가두기 어려운 경우 젖은 
수건으로 하우징을 덮어두어 하우징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한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하우징을 열어 카
메라를 뺀다. 
투어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욕조에 물
을 받아 하우징을 1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 
염분이 제거되게 한다. 
1년에 1회 오버홀을 통해 전체적으로 점검
을 받고 오링 등 소모품을 교체한다.

스쿠버넷 
함께하는 

장비점검

과

Part 2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하우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Part 3   하우징 오버홀

평소 하우징을 잘 관리한다 해도 사용을 하다 보면 적당한 타이밍에 세
척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버튼이 잘 안 눌리게 
된다. 이럴 때는 오버홀을 통해 전체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특별
한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번 오버홀을 통해 전체적인 점검을 받는 것
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위한 방법이다. 

사실 필자는 그 동안 침수된 하우징을 방치해두었다. 침수 직후 카메라
에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살려보려 애쓰느라 하우징의 상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민물에 한번 헹구어 보관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번 기
사를 준비하며 오버홀을 받으러 (주)파티마엔지니어링을 찾았다. 짧은 
사용기간을 말씀 드리니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 하시며 오
버홀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게 왠 걸. 여기 저기 쉽게, 정상적으로 분해
가 되지 않는 부품들이 있었고 전체 오버홀을 받아야 했다. 바닷물의 놀
라운 영향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파티마엔지니어링에서 이뤄진 Canon S100 하우징 오버홀 과정을 자
세히 살펴보자.

㈜파티마엔지니어링에서 오버홀을 하는 모습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징 최대의 약점, 결로 예방하기

결로가 생긴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가볍게 사용하기 편리한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징은 결로가 생기기 쉽고 
열과 충격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 카메라를 하
우징에 넣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하우징은 가급적 건조하고 서
늘한 장소에서 여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리카겔을 넣을 때 하우징 내 여
유공간에 잘 들어갔는지, 렌즈나 버튼 조작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
다. 세팅 후 포인트로 이동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수건 등으로 덮어두
거나 물 속에 담가둔다. 







http://scubaQ.net
http://godiving.co.kr
http://nbdivers.com
http://nomadive.com
http://e-aquarex.com
http://bestdiver.co.kr
http://ccdivers.com
http://scubamall.kr
http://scubain.com
http://diversedu.com
http://godiving.co.kr
http://scubain.com
http://bluedivers.co.kr
http://scubainfo.co.kr
http://jscuba.co.kr
http://psiscuba.com
http://alldive.co.kr
http://bzscuba.co.kr
http://divetree.com
http://paranbada.com
http://seouldive.com
http://padi.com
http://padi.com/divecenter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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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9일~14일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빛과 물’이란 주제로 전시되었던 제 9회 빛흐름 수중사진
전의 출품사진들 중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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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부문

     우승   Balqesh Abdullah (말레이시아)

     장려상   Hng Che Leong (말레이시아)

미러리스 카메라 부문

     우승   Christine Foo (말레이시아)

     장려상   Anne Adijuwono (인도네시아)

     장려상   Nichole Ng (말레이시아)

     장려상   CH Low (말레이시아)

DSLR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2위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3위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장려상   박정권 (한국)

     장려상   Alvin Ho (싱가포르)

Super Macro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2위   Patrick Rebai (프랑스)

     3위   CK Chong (말레이시아)

     장려상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Unrestricted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2위   Kay Burn Lim (호주)

     3위   Christian Jansen (미국)

     4위   원하경 (한국)

포트폴리오 부문

     1위   박정권 (한국)

     2위   CK Chong (말레이시아)

     3위   Patrick Rebai (프랑스)

Best of Show(대회 대상 이미지): 박정권 (한국)

Good Diver - 환경 다이버 상

     Patrick Rebai (프랑스) & Christian Jansen (미국)

지난 2012년 12월 8일~15일 인도네시아 렘베 NAD 리
조트 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Underwater.kr 국제 수중촬
영대회의 수상작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회는 수중촬영 
커뮤니티 사이트 Underwater.kr(운영자 임은재)에서 주
최한 것으로 국내외 수중촬영 동호인들이 마크로 촬영의 
천국 렘베에서 함께 촬영 다이빙을 즐기며 수중사진 실력
을 자랑하는 축제의 자리였다고 한다. 수상자들과 작품을 
소개한다.

The 1st Underwater.kr Lembeh Photo Shoo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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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부문

     우승   Balqesh Abdullah (말레이시아)

컴팩트 부문

     장려상   Hng Che Leong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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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리스 카메라 부문

     우승   Christine Foo (말레이시아)

컴팩트 부문

     장려상   Anne Adijuwono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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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리스 카메라 부문

     장려상   Nichole Ng (말레이시아)

컴팩트 부문

     장려상   CH Low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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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R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컴팩트 부문

     2위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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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R 부문

     3위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DSLR 부문

     장려상   박정권 (한국)

컴팩트 부문

     장려상   Alvin Ho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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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Macro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컴팩트 부문

     2위   Patrick Rebai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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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Macro 부문

     3위   CK Chong (말레이시아)

컴팩트 부문

     장려상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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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stricted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컴팩트 부문

     2위   Kay Burn Lim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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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stricted 부문

     3위   Christian Jansen (미국)

컴팩트 부문

     4위   원하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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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폴리오 부문

     1위   박정권 (한국)

컴팩트 부문

     2위   CK Chong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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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폴리오 부문

     3위   Patrick Rebai (프랑스)

Best of Show(대회 대상 이미지)

     박정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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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렘베에서 Underwater.kr이 주최하는 제1회 국
제 수중촬영대회가 있었다. 마크로 천국의 이미
지를 갖고 있는 렘베라는 다이빙 사이트에 항상 
궁금함이 컸던 차에 흔하지 않은 국적불문의 다
이버들이 모이는 축제가 있다기에 좋은 추억여
행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다. 
출국하는 12월 7일 밤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변에는 온통 흰 눈이 가득해 깊어가는 겨울
을 실감하게 했다. 인천에서 렘베까지는 싱가포
르를 경유해야 하는지라 약 7 시간의 긴 비행을 
한 뒤에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출발 
전에 각종 장비의 중량을 맞추어 놓았던 탓에 탑
승수속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인
도네시아 마나도까지는 짐을 찾을 필요 없이 3 
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을 보내고 다시 비행기에 
오르면 되었다. 후에 들어서 안 내용이지만 마
나도에서는 화물이 15kg 정도는 초과해도 다
이빙 장비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흔쾌히 통과 된
다고 한다. 아마도 이곳을 찾는 다이버들의 많
은 숫자가 이러한 넓은 배려의 관례를 만들어 놓
았나보다. 자정 쯤에 인천을 떠나서 싱가포르를 
들러 다시 마나도 공항에 내리니 점심 무렵이 지
나간다. 자그마한 마나도 공항이 꽤나 친숙하게 
느껴지며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을 받았다.

렘베의 리조트에서 픽업 나온 차량에 짐을 싣고 다시 1 
시간을 넘기는 도로를 따라 선박을 이용할 작은 항구를 
찾아가는 길에 짬짬이 차량에 크리스마스 축제 팀들이 
왁자지껄~하게 지나쳐간다. 이 더운 곳에서도 크리스마
스도 즐기나 보다. 마나도에서도 맨 끝쯤 되어 보이는 항
구에 다다르니 일행을 싣고 갈 선박이 기다린다. 각종 선
박들이 어우러져있어 정돈되어 보이지는 않으나 낮선 이
국땅에서는 그 어떤 풍경도 괜스레 아름답게만 보인다.
일행을 태워갈 리조트의 선박에 장비를 옮겨 싣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열대의 바다에서 8 일간의 여정을 보내

게 된다. 아마도 해외투어의 꽃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
로소 짐을 풀어놓는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제 모든 것 
놓아두고 마음껏 다이빙을 즐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렘베 NAD 리조트의 모습은 오목하게 휘어져 들어간 만
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뒤로는 야자수며 나무들이 빼곡
하고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담한 풍경이다. 각국의 
다이버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루 먼저 도착한 팀도 있었
으며 우리 일행이 마지막으로 각자 숙소를 배정받아서 
2 인 1 실의 형태로 짐을 풀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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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와 기대가 교차하는 밤이 지나고 대회 첫날
이 시작 되었다. 우선 처음 경험해보는 국제대
회의 분위기에 언어가 당췌 불통인지라 눈인사
로 대신했다. 우선 놀라운 것은 이번 대회의 컨
셉이 마크로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하나같이 
디옵터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DSLR 기종에서
는 고가의 배율 뷰파인더가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것이 흡사 장비 경연장에 와 있는 듯 최상의 조
합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별로 여러 형태의 
디옵터들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대분분은 SUB-
SEE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본인이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는 장비의 보강은 적
극적 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지라 그들의 장
비들이 중화기를 연상케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까지 했다. 하루 다이빙은 오전 2회 중식 후 오
후 1회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 보트 다이
빙 1회로 총 4회씩 진행을 했다. 때문에 대략 한
계수심 25m 정도로 해서 무갑압 다이빙을 진행
하기에 1회의 다이빙 후에 수면휴식시간은 한
숨 자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게 진행되었다.

총 3 대의 선박으로 참가선수, 임원, 심사위원 
그리고 각국의 스폰서 등 총 50 여명이 서로 나
뉘어서 다이빙을 진행하는데 포인트는 서로 교
차해가면서 보트 한 대당 한명의 심사위원이 동
승을 해서 시합 전날 나누어준 대회규칙 안내서
에 위배됨이 없이 다이빙이 진행되는지를 지켜
보는 형식이다. 누군가 지켜본다는 부담감도 없
지 않았지만 이런 새로운 규정에 다이빙을 해보
는 것도 경험이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강조되
는 윤리적인 다이빙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은 없는 일이다. 나홀로 투어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은 일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 5070)
우선 대회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마크로의 천
국이라는 실체를 확인해보고자 가이드가 찾아
주는 피사체들에 몰두해서 담기도 하고 또 휴식
시간에는 이제껏 다이빙 하면서도 볼 수가 없었
던 그래서 내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던 피사체를 
주문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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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약 5~6m 암벽 사이에서 무한전기를 내보
내던 전기가리비(Electric flame scallop)를 가
까이에서 보며 카메라에 담았던 느낌은 지금도 
나를 미소 짖게 한다. 출발 전에 급조한 필터 시
스템을 이용해서 촬영도 해보며 아무튼 1회의 
다이빙에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려 가이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이 빠져라 두리번거
리기도 했던 기억이다.
다이빙 일정에 여유가 있으니 매회 다이빙이 편
안하고 꼬박꼬박 찾아오는 식사시간에는 대략
의 얼굴들이 비로소 한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우선 쥔장이 영국인이라 
그런지 아침은 가벼운 토스트에 계란을 주문하
면 삶아주기도 하고, 프라이로 내어주기도 했다. 
만약 이곳의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주변에 주
전부리할 곳도 없는 철저한 외딴섬이라는 것 정
도만 알았더라면 아마도 부두에서 배에 오르기 
전에라도 간식거리 정도는 준비했으리라~ 하
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야참을 참아야 하며 그만
큼 돈 쓸 일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최한 사람은 한국의 under-
water.kr 운영자 임은재 씨이다. 수중사진의 저
변확대와 국내 촬영가들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
는 이러한 기회를 기획하고 진행함에 많은 투자
와 노력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에 수중사진
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냥 대견하고 감사하게 생
각한다.
본격적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경연이 
진행되는 내내 국적은 다르지만 자주 만나는 탓
에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이어지는 
그래서 함께 다이빙을 즐기는 공통분모가 투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대회는 
축제를 위한 타이틀일 뿐 물속에선 내가 원하는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열심히 촬영을 하고 물밖에 
나와서는 모두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
져주며 배려하는 모습들이 진정 다이빙을 즐기
는 마니아들의 멋스러운 매너로 어디에서고 이
런 사람들, 이런 분위기였으면 하는 바램마저 느
껴보는 투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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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내내 자신의 장비를 넣어두는 박스에 영문
으로 이름도 붙여놓아 서로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트 내에는 카메라를 담가둘 수 있도록 플
라스틱 상자도 실어놓는 배려가 있었다. 사용하
는 기체는 매회 마다 진행요원에게 의견을 개진
하면 나이트록스 다이빙도 가능했으며 본인에
게 산소농도를 확인시키며 사인을 받는 꼼꼼한 
진행을 엿볼 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플램보얀트 커틀피쉬며 전기가리비, 그
리고 예쁘장하기 그지없는 할리퀸쉬림프들을 
만나고 씬벵이는 손톱만한 녀석부터 종류대로 
다 만나본 것 같다. 마크로의 천국이라 이번 한
번 투어로 그 진가를 다 볼 수야 있으랴만 귀한 
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기도 했고, 그 개체수가 여
타 다른 지역보다는 많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
다. 현실의 시름과 피할 수 없는 압박에서 벗어
나 이렇게 휴식하고 다이빙만 하는 달콤한 시간
이 어느새 일정의 끝을 달리고 있음이 못내 아쉽
기도 하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번 촬영대
회의 심사발표와 시상식이 이어졌다. 리조트 2
층의 넓은 공간 한쪽에는 맛난 음식과 주류가 준
비되었고, 모든 인원은 각자 편한 자세로 화면에 
소개되는 사진에 환호하며 서로 즐거운 현장을 
즐기려는 준비가 된 듯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시
간이었다. 모든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국적
에 관계없이 서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박
수를 보내주는 훈훈한 그런 멋진 마무리…….

참가자들은 모두 대회를 즐기면서도 하나같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여 주었다. 필자도 급조해
갔던 필터를 이용해서 하루 동안 색다른 사진을 
만들어보았는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3개 부분에 
심사를 받았다. 대회 규정에는 law/jpg 원본을 
모두 제출 받는데 이중에 jpg는 약 10 % 크롭과 
보정을 허락했다. 모두 원본을 제출했었는데 운
이 좋게도 출품작들이 모두 장려상과 금상 그리
고 필터를 사용했던 사진은 큰상을 받는 기쁨을 
얻었다. 모두 다 훌륭한 사진들이라 참가자들 
앞에 서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그저 이 하나의 축
제의 일원이 되어 많이 느끼고 배우고 나눈 것들
이 더 보람차고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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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아름다운 곳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 말이 짧
아 ^̂  서로 포옹도 하고 어깨를 맞대고 사진을 남기고, 
페이스북 친구를 현장에서 맺으며 또 언제 바다에서 만
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투어를 통해서 멀고도 긴 여행의 참 맛을 느끼고 또 
가고파 했던 장소를 찾아 나름 보고 싶었던 수중생물들
을 많이 만났던 기억들, 그리고 국제대회의 성격을 이해
하고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간 타
성에 젖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수중촬영에 대한 
생각들에 상큼한 촉매제를 얻은 듯 하고 국적은 다르나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분
위기에 많은 깨달음과 감사한 기억이 많이 남는다. 
수중촬영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 이처럼 좀 더 다양하
고 넉넉한 축제의 기회가 많아져서 힘든 일상을 살아가
면서 심신을 재충전하는 좋은 여행이나 경험을 한다는 
것이 작은 소망처럼 느껴진다. 이 자리를 빌어 참여했던 
모든 분들과 이 대회를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 NAD 렘
베리조트와 한국의 임은재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
다. 다이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즐거운 일 가
득하시고 언제나 안전다이빙 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정권

바다속이야기 카페지기

(http://cafe.naver.com/callipers.cafe)

강릉 남향진 신풍해장국 운영



http://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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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의 한인 다이빙 커뮤니티와 그들이 
선호하는 홍해 다이빙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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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에는 이미 지난 1980 년대부터 선구자
적인 한인 다이버들이 방문하였고, 2002년
을 시작으로 다합, 샤름엘셰이크 일대를 기
반으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시도했던 강사
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프로페셔널 팀
으로 활동 중인 한인 다이빙 강사 그룹은 후
루가다의 레드씨다이브팀(Red Sea Dive 
Team)이 유일하지만, 현재도 다합 일대에
는 개인적으로 활동중인 강사들이 몇몇 다
이브센터를 기반으로 한인 대상 다이빙 교
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한인 다이빙 시장을 생각하면 아직
까지는 다이빙만을 위해 홍해를 찾는 다이
버들보다는 여행을 위해 이집트를 찾는 배
낭 여행객들이 주요 대상일 수 밖에 없는 현
실입니다. 한국 여행 시장의 특성상 여행자
들은 트랜드에 상당히 민감한 변화를 보입
니다. 배낭여행의 붐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상당수의 여행자들이 인도, 
티벳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에
서 여행을 마무리를 하는 일정을 선택하다 
보니 마지막 여행지인 태국의 다이빙 시장
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유럽 혹은 그리스, 
터키, 중동, 아프리카 루트를 따라가는 배낭
여행의 트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새
로운 루트의 마지막 여행지인 이집트, 그리
고 홍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며, 여
행자들 사이에서는 홍해에서의 다이빙 교육
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카이로
에서 피라미드를 봐야 하듯이 홍해에서는 
다이빙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여행자들에게 
넓게 퍼진 것이 홍해 다이빙 커뮤니티 발전
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됩니다. 
홍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
연자원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스템화 된 
다이빙 문화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트랜드에 시기적절하게 부흥하며 시장이 급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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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씨다이브팀은 지난 2005년에 홍해의 교통과 다이빙의 중
심이라 판단된 후루가다에 거점을 두고 런칭되었으며, 이후 한
인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역시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
니다. 현지 문화 및 다이빙 시스템 습득을 위한 여러 시도를 거
쳐 홍해 내 전 지역에 9개의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형 다이빙 숍인 “아쿠아리우스”와 파트너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홍해 전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한 투어 개발을 염두해 둔 
첫번째 시도가 됩니다. 
홍해에서 교육을 받은 다이버들은 비교적 쉽게 다이빙의 매
력을 알게 됩니다. 교육 중 돌고래와 조우하는 경우도 잦으
며, 그 외에도 바다를 비추는 강렬한 태양의 영향과 평균 시야 
20~30m 라는 탁트인 시야 아래  다양한 수중생물과 형형색색
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이버가 된 이후에는 대부분 홍해에서 돌고래 다음으로 
각광받는 딥다이빙 혹은 수중사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
게 됩니다. 홍해 전역에 분포한 천여개 사이트 중 절반은 딥 혹
은 월다이빙 사이트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합의 블루홀 등도 
딥다이빙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컬다이빙
을 통해 다이빙에 익숙해지고 충분한 재미를 느낀 다이버들은 
자연스럽게 홍해 남부 사이트를 주목하게 됩니다. 

1 홍해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바다거북

2 다이빙 교육 중에 돌고래를 조우하는 경우

도 잦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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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홍해다이빙

1.  마르사알람과 엘핀스톤 
홍해를 찾는 다이버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되는 곳은 멸
종 위기종인 듀공의 서식지가 있는 마르사알람과 헤머헤드 상
어를 보며 제대로 된 딥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는 엘핀스톤을 방
문하는 1박 2일 투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정은: 후루가다에서 출발 - 육로 이동으로 남쪽으
로 2시간 – 듀공 포인트(2 다이브) - 호텔 휴식 및 숙박(식사 및 
음료 제공되는 All Inclusive 호텔) - 보트승선 - 엘핀스톤(2 다
이브) - 후루가다로 복귀

2 3

1

1 홍해에서 활동하는 한인 강사들이 결성한 RSDT는 민간외교

의 최전선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RSDT 팀이 독도는 한국 땅임을 알리는 기념 

티셔츠를 입고 단체로 다이빙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3 해초지대에서 볼 수 있는 홍해의 예쁜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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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마타 미니 리브어보드
두 번째로 인기있는 다이빙 프로그램은 하마타 딥 사우스 3박 
3일 미니 리브어보드입니다. 10박 11일 일정에 대해 비용 면
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여행자들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주요 사이트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 미니 리브어보드는 
그야말로 맞춤형 투어로 자리잡았습니다. 후루가다에서 차로 4
시간 거리에 위치한 하마타에서 출발하는 이 리브어보드는 딥
사우스의 대표 사이트인 세인트존스(St. Johns - 특징: 딥다이
빙, 상어, 만타)와 사타야(Sataya - 특징: 케이번 지형, 돌고래 
무리) 일대를 돌며 대표 사이트를 방문하는 투어이며,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인만큼 거의 훼손되지 않은 건강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각종 상어, 만타레이 등 다양한 수중생
물과의 조우도 다이빙에 재미를 더해주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일정은: 후루가다에서 남쪽으로 4시간 육로이동 - 보
트승선 - 야간이동 - 1일차 다이빙 (세인트존스 지역) - 2일차 
다이빙 (사타야 지역) - 3일차 다이빙 (하마타 지역) 후 부두도
착 - 후루가다로 이동

3. 난파선
이외에도 홍해는 난파선 다이빙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 난파선으로는 홍해 최대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기록된 살
렘익스프레스(Salem Express), 근대 무역이 시작된 이래 사고 
다발지역으로 악명 높았고, 아직까지 한개의 리프를 따라 6개
의 난파선이 남아있는 아부 누하스(Abu Nuhas), 마지막으로 2
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차량, 화기, 기타 물품들을 운반하다 포격
으로 침몰한 초대형 난파선-시슬곰(Thistlegorm)을 꼽을 수 있
습니다. 세 지역 모두 나름의 특징과 웅장한 외형, 흥미로운 비
하인드 스토리로 많은 다이버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지역으로 출항하는 1박 2일 혹은 3박 3일 미
니 리브어보드를 통해서 방문이 가능하나 후루가다에서는 아
부누하스와 살렘 익스프레스로의 당일 스페셜 투어도 주기적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1 다이버들에게 접근하는 호기심 많은 홍해의 돌고래들

2 홍해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난파선들을 구경할 수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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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일정은...

1 살렘익스프레스: 새벽출발 - 1일차 다이빙 (살렘익스프레스 / 난파선 / 야간
다이빙 포함 총 3회 다이빙) - 2일차 다이빙 (파노라마 리프 지역 / 리프 다이빙 
/ 새벽 다이빙 포함 총 3회 다이빙) - 후루가다 도착

2 아부 누하스: 새벽출발 - 1일차 다이빙 (Giannis D 과 Carnatic / 2개의 난파
선 다이빙 및 1회 야간다이빙, 총 3회 다이빙) + 2일차 다이빙 (Syul 혹은 Gobal 
지역 / 리프 다이빙 / 새벽 다이빙 포함 총 3회 다이빙) - 후루가다 도착

3 시슬곰: 새벽출발 - 1일차 다이빙 (돌핀하우스와 Duraven 지역 다이빙 / 야
간다이빙 포함 총 3회 다이빙) - 2일차 다이빙 (Ras Mohammed 와 Thistle-
gorm 지역 / 야간다이빙 포함 총 4회 다이빙) - 3일차 다이빙 (Abu Nuhas 지역 
/ 2회 다이빙) - 후루가다 도착

1 홍해에서 독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RSDT 소속 다이빙 강사들  2 홍해의 럭셔리 

호텔  3 무리지어 이동하는 청대치들과 한

쌍의 나비고기

1
3

2

김산

PADI 코스디렉터

Red Sea Dive Team



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타 
스킨스쿠버다이빙 전용풀장 OPEN 
용인시 죽전에 위치한 아르피아 스포츠센타에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위한 전

용풀과 전문시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 스쿠버다이빙 전용 풀
- 강의실 및 회의실
- 사우나 및 샤워실

교육 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 수시 개최
수중사진 / 비디오  교육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2동 1003-43  

http://sdd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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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들의 놀이터,  

발리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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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발리카삭을 한번 가보라고 여러 번 권유를 받았
지만, 교통편이 불편하여 몇 번 미루다가 비로서 큰 결심을 
하고 지난 11월말에 비행기에 올랐다. 보홀섬의 탁빌라란
으로 가는 항공기 연결이 좋지 않아 마닐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탁빌라란 공항에 도착하니 다이브스루 스
쿠버리조트(Dive Thru Scuba Resort)에서 마중을 나와 있었
다.
팡라오 섬의 유명한 알로나 비치 부근에 자리잡은 이 리조
트의 다이브 숍에 도착하니 체격이 자그마한 아가씨가 인
사를 한다.  자기가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를 돌봐줄 가이드
라고 하는데 나는 이 아가씨가 과연 탱크를 들어올릴 힘이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팡라오 섬에서 발리카삭 섬 까지는 방카 보트로 30분 정도 
걸리지만 리조트의 배가 고장이 나서 작은 배로 이동 하느
라 50분 이상 걸렸다.  첫날 다이빙은 다이버스 헤븐의 절
벽을 따라 25 m의 수심에서 하였는데 이날 다이빙을 마치
고 나는 너무 실망하였다. 이 정도의 월 다이빙은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고 모알보알만 가도 지척에 널려있고 가격
도 훨씬 싸다. 
일부 인터넷에서 세계 5대 다이빙 포인트라고 떠들어 대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고 이곳을 찾은 나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다. 보따리를 싸서 떠나고 싶었지만 호텔비
를 모두 선불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야 하였다.
다음날 다이빙은 블랙 포레스트에서 하였고, 나는 계속 가
이드 아가씨에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다.  
조류가 제법 있었는데 수심 7-8m 정도에서 우리는 수천 
마리의 잭피쉬 무리를 만났다. 잭피쉬들이 다이버들을 많
이 보았는지, 전혀 도망을 가지 않고 유유히 내 곁으로 지나
간다. 스쳐 지나면서 나를 경계하며 돌려대는 눈동자가 너
무나 순진하고 재미있다. 정말로 경이로운 장면 이었고 내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내가 잭피쉬 무리의 중앙을 뚫고 
들어가도 이 녀석들은 전혀 도망을 치지 않는다. 
나는 비로소 발리카삭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잭피쉬 
무리 때문에 이 많은 다이버들이 이곳을 찾는 것이다. 수심
이 7 -8 m 밖에 안되니 탱크에 공기가 남아돌아 1시간 20
분을 물속에 있다가 가이드 아가씨에게 미안하여 그만 출
수를 하였다.
발리카삭 섬에 올라가 로즈스 플레이스(Rose’s Place)라는 
간판도 없는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었는데 맛은 제법 있었
으나 가격이 비쌌다. 이 식당 아줌마가 예전에 한국 리조트

에서 요리사로 일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이곳에서 점
심을 먹었다.
오후에 또 다시 블랙 포레스트로 입수를 하였다. 수심 7 – 
9m 정도의 하얀 모래 밭에 잔디처럼 생긴 해초가 전체적
으로 깔려 있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나는 이곳이 거북들의 
천국이라고 직감하였다. 뜯어 먹을 풀이 사방에 널려있고 
수심이 얕으니 내가 거북이라도 이곳에서 살겠다. 그리고 
보니 여기 저기에서 거북들이 눈에 자주 뜨인다. 입수를 하
자마자 아주 커다란 거북을 만났으나 조류가 세어서 접근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와이에서 거북들과 많이 놀아 보아서 거북을 다룰 
줄 안다. 거북에게 접근 할 때는 거북을 쳐다 보면 안된다. 
반대편을 바라보며 딴청을 부리며 살금살금 접근 해야지 
거북이 도망을 안간다.  거북에게 3m 정도 접근 한 뒤에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카메라의 노출과 스트로브의 각
도 등을 미리 조절한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
가면 거북이를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 할 수 있다. 이
때 숨을 쉬면 공기 방울 때문에 거북이 도망갈 수도 있으므
로 반드시 숨을 끊고 서서히 접근 한 뒤 셔터를 눌러야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1970년대에 하와이에서 써
먹던 수법이 이곳에서도 확실하게 통하였다. 이 커다란 거
북이 경계심을 풀고 나를 위험인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
다. 등을 살살 만져도 싫은 눈치가 전혀 아니고 계속 풀을 
뜯어 먹는다. 지나가던 서양 가이드가 탱크를 두들기며 거
북을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1970년대 하와이에는 거북이 많았고 우리는 물속에서 거
북 등에 올라타고 다니며 놀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 
생각하니 이것이 무척이나 몰상식한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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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거북 등을 붙잡고 올라 탔으니 거북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탈진한 거북은 수면으로 숨을 쉬러 갈 기력 
조차 없어서 익사하는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 생명
의 위협을 느낀 거북이 등에 올라탄 다이버의 손가락을 두
개나 물어 뜯어버리는 일도 생겼다. 그 다이버의 이름은 잭
크인데 아직도 하와이에서  “8손가락 재크” 를 기억하는 다
이버들이 많다. 얼마 후,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거북 보호법
을 만들어서 스쿠바 도중 거북을 만지면 $5000의 벌금을 
부과 하였다. 거북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닿으면 $5000불 
벌금이다.
거북이 싫어하지만 않으면 등을 긁어서 이끼를 닦아 주는 
것이 거북의 건강에 이롭다. 거북의 등과 배에 빨판상어가 
달라 붙어서 청소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은가? 등
을 살살 만지다가 거북이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손을 떼

었다. 거북을 절대로 강제로 붙잡거나 하지 않고 살살 등딱
지만 어루만졌지만 그래도 이곳이 하와이라면 몇 만 불의 
벌금을 물었을 것이다. 거북에게 접근 하느라 숨을 하도 참
았더니 머리가 아파온다.

거북과 놀다가 조류를 타고 내려가니 수천 마리의 잭피쉬 
무리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한번의 다이빙 도중, 이
처럼 얕은 7 m 수심에서, 거북들과 놀고, 수천 마리의 잭피
쉬 무리 속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다이브 사이트가 과연 
세계에 몇 곳이나 있을까? 나는 곰곰히 생각하였다. 오픈
워터 자격증을 방금 취득한 나의 초보자 친구에게 제일 먼
저 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발리카삭이 아닐까 생각한다. 
발리카삭이 세계 5대 다이빙 포인트라는 것은 상당한 과장
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30탱크 미만의 경

력을 가지고 있는 초보자라면 발리카삭이 세계 5대 다이빙 
포인트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심이 7 – 
8 m 밖에 안되니 비상시에 쉽게 탈출을 할 수 있고 잭피쉬 
떼나 거북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항상 90 % 이상이니 초보
자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소임이 확실하다.

방카 보트에서 쉬고 있을 때 물속에서 다른 팀의 한국 여성 
다이버 한 명이 갑자기 솟아 올랐다. 혹시나 비상 사고 인
가 놀라 나는 이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마스
크를 벗어서 물을 뺀 뒤 바로 다시 입수 하였다.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여자는 마스크 속의 물
을 제거 할 줄 몰라서 수면으로 올라와서 마스크 속의 물을 
뺀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발리카삭의 최대 장점이었다. 수
심이 7 – 8 m 밖에 안되니 급하면 수면으로 올라올 수가 있
는 것이고 이래서 초보자들이 안심하고 잠수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로 나는 다른 다이빙 포인트는 찾지 않고 매일 블랙 포
레스트에서만 잠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거북 때문이었
다. 이곳에서 하는 월다이빙은 다른 곳에 가도 얼마던지 할 
수 있다. 잭피쉬도 여러 번 보면 조금 흥미를 잃게 된다. 그러
나 거북과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은 흔치가 않다.
거북들과 매일 놀다 보니 거북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한 녀
석은 목에 때처럼 검은 이끼가 끼어 있어서  “목때” 라고 이
름을 지었고, 등에 초록색 이끼가 많은 녀석은 “파란등” 이
라고 지었다. 한 녀석은 물고기들이 등딱지를 자주 클리닝 
해주었는지 아주 등이 깨끗하여서 “예쁜이” 이라고 부르고 
사진 모델로 주로 찍었다.
예쁜이는 정말 충실한 모델이 되어 주었다. 카메라의 스트
로브가 계속 터져도 도망을 안가고 풀만 뜯어 먹고 있었다. 
등이 깨끗하니 사진도 잘 받고 비디오로 찍어도 예쁘게 나
온다. 수영도 천천히 해주어서 바로 옆에 따라 가며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도 숨이 차질 않았다.
하루는 블랙 포레스트의 6m 수심에서 스톤피쉬를 발견하
였다. 정말 이름 그대로 돌멩이 같이 생겼고, 꼼짝도 않고 
있다. 스톤피쉬는 등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여러 개 
숨겨져 있고 이 가시로 독을 분사하는데 독사 보다 더 치
명적인 종류도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물속을 걸어가다
가 이 고기를 밟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으니 주의하
여야 한다. 배쪽을 만지면 안전하여 손바닥 위에 이 고기를 
올려 놓고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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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오자 따끈한 수프가 우리
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 여러 다이브 리조트를 다녀 보았
으나 이 곳처럼 서비스가 좋은 곳을 보질 못했다. 이 리조
트는 매일 따끈한 수프를 끓여놓고 우리가 바다에서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 리조트에서 배를 타면 우
리 장비가 이미 실려 있었고, 다이빙 후 장비를 배에서 내려 
세척까지 모두 해준다. 가이드도 아주 경험이 많았고 성격
도 좋았다. 저녁에 알로나 비치로 놀러 갔다가 대장금이라
는 한국식당을 발견 하였는데 날씨가 더워서인지 냉면이 
아주 맛있었다. 아직도 발리카삭을 생각하면 거북이 “예쁜
이”와 대장금의 냉면이 그리워 진다.
발리카삭은 참으로 특이한 곳이다.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섬을 거북과 잭피쉬가 환상적인 다이빙 포인트
로 둔갑을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다이버라면 반드시 한번쯤 
가 보아야 하고 특히 초보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나도 기회가 되면 예쁜이를 만나러 또 다시 가고 싶다.

주영필

NAUI 어드밴스드 다이버(1987)

500여회 로그

Canon 5D-Mark II, Canon 16-35mm Lens,

Sea&Sea Housing, YS-250

아웃도어 장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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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스쿠버넷의 송년회를 다녀왔습니다. 
함박눈이 아름답게 펑펑 내리던 금요일 저녁 
대치동 “반룡산”에서 스쿠버넷 매거진 기고가들의 
조촐하고도 정겨운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실 
조촐하지 않았습니다. 저 먼 부산에서 대전에서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혹은 장거리 운전을 
해서 모두들 먼 길을 달려와서 참석했으니까요. 
일년을 마무리하는 스쿠버넷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연말 송년회들과 모임들이 겹치고 직장일과 겹쳐
서 이번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네요. 언제 봐도 
반갑고 정다운 분들 다이빙과 수중사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다이빙과 
사진을 위한 만남이 생기면 언제든지 먼 길 마다
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와 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고 
멋진 분들입니다. 다이빙과 수중사진이라는 가슴 
떨리는 공통 주제로 언제든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밤새워 다이빙과 수중사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이빙을 통해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참 즐겁고 행복
한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즐거웠던 이야기들과 각자의 
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다가오는 
2013년의 새로운 다이빙계획을 세우는 유쾌한 
자리였고, 다이빙에 열정을 가진 새로운 얼굴들도 
만난 시간, 당신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한 해 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3차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역시 다이빙, 
다이빙, 다이빙 그리고 수중사진 이야기……. 
그 열정 고스란히 모아서 2013년에도 모두들 더 
즐거운 다이빙하시고 더 좋은 사진들 찍으시고 더 
많이 바다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아껴주시기를 바
랍니다. 바다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바
다를 만나기 위해 그 어떠한 환경에도 물속으로 뛰
어들 수 있는 사랑을 가슴에 담으신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즐거운 송년회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 번 자신의 소중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
주시고, 사진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
하여주시고, 서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스쿠버넷의 기고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이렇게 감사하며 보내고 다가
오는 2013년도 더 좋고 행복한 다이빙과 더 좋은 
글들과 더 많은 정보들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백소영

어드밴스드 다이버

스쿠버넷 기자

2012년 스쿠버넷 
매거진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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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랩 세미나

마레스 코리아는 최근 겨울철을 맞아 다음 시즌을 준
비하는 스쿠버 숍과 강사들을 위해 꾸준히 마레스 랩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랩 세미나는 마레스 제품 및 
다이빙 장비에 관한 A/S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일반 다이버도 참여
할 수 있는 베이직 과정과 스쿠버 다이빙 숍 및 강사들
을 위한 어드밴스드와 엑스퍼트 과정이 있다. 하루에 
한 과정씩 진행되며 베이직은 10명까지, 어드밴스드
와 익스퍼트 과정은 원활한 실습과 이해를 위해 7명까
지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스쿠바 다이빙 숍 또는 마레
스 코리아에 신청하여 소속된 숍에서 교육받을 수 있
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마레스 코리아가 주관하고 있다. 마레스 랩교육은 3일 
동안 진행되며 1일차는 이론 교육과정으로 표준 및 규
정, 다이빙장비 재질, 물리학, 호흡기 작동원리 등의 이
론을 익히며, 2일차 과정에서는 호흡기 실습, A/S 부
품, 장비 문제해결 방법을 배운다. 3일차 과정은 호흡
기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이론/실기 최종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 3일차 과정 
재수강을 통해 다시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랩 세미
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레스 A/S매뉴얼과 전용공구
를 구매할 수 있으며, 스쿠버 숍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마레스 장비 지정점이 된다. 2년에 하루씩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마레스 랩 세미나 용인 고다이빙

마레스 코리아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용인 고다
이빙에서 마레스 랩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 참가자는 블루존 스쿠바 김시광, 고다이
빙 임용우, 아이눈 이달우, CEO다이빙 장철기, 씨넥스 
솔루텍 김재찬 등 총 5명이 참가하였다.

마레스 랩 세미나 부산 이지다이빙

마레스 코리아는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이지다이빙에서 마레스 랩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지다
이빙은 매년 소속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랩 교육
을 진행하여 제품의 신뢰도와 사용중인 장비 및 기본
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번 교육
에는 남재주, 손영수, 박석관 등의 소속 회원들이 참가
하였고, 김해 장유스쿠버의 윤철현 대표, 진주 마린블루
스의 이재훈 대표는 엑스퍼트 과정까지 교육을 받았다.

마레스 코리아 세부 임직원 워크숍 개최

마레스의 한국 공식 수입상인 마레스 코리아(대표 
우대혁)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에서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리핀 세부 오슬
롭의 진스 다이브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마
레스 코리아는 10년 전부터 매년 직원들간의 친목
을 도모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워크
숍을 열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
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스쿠버다이빙 장비 수입업체 직원이라
고 하면 누구보다 장비에 대해 많이 아는 전문가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업과 관리 등 실제 업무에 치
중하다 보면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카탈
로그나 제품 설명서 등 활자화된 정보에 의존하기 
쉽다. 또 평상시 업무로 늘 스쿠버다이빙을 접하다 
보니 다이빙에 대한 갈증(?)이 덜 하게 되어 생각보
다 다이빙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레스 코리아는 해외 다이빙 투어 
워크숍을 통해 전 직원이 자사 제품을 직접 테스트
하고 장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시간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었고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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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오션 신제품 이이픽스 A4

인터오션은 아이폰4, 아이폰4s의 수중촬영용 하우징 
아이픽스A4를 출시하였다. 아이픽스 A4 하우징은 아
이폰 4/4s를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
으로 방수 수심은 40m이고, 수중촬영 전용 레드필터, 
광각렌즈, 접사렌즈 등의 옵션도 있어서 수중촬영에 
특화되어 있다. 가격은 190,000원이다. 이와 함께 아
이픽스 A4에 트레이와 암 그리고 비디오 라이트가 포
함된 세트도 있는데 가격은 440,000원이다.
옵션으로 판매하는 레드필터는 35,000원이고, 생활
방수가 되는 waterskin은 5,000원에 제공한다. 광각
렌즈와 접사렌즈는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공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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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마 신제품 PL-30/PL33 LED 파워라이트

Patima PL-30/PL-33 LED Power Light

파티마엔지니어링에서는 2013년 신제품으로 성능이 
더욱 향상된 LED 파워라이트 PL-30/PL33을 개발하
여 공급하기로 했다. PL-30과 PL-33은 모두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1개를 사용하며, 10W 1300 루멘 
Cree ARR2-XM 고출력 파워 LED 전구를 사용하여 
밝기가 매우 밝으면서도 사이즈는 매우 콤팩트하다. 
BC 주머니에 수납될 수 있을 정도의 초소형 휴대용 라
이트로서 PL-30은 직진성이 매우 강력하며(조사각 
30°), PL-33은 전용 트레이, 암세트를 사용하여 스마
트폰 하우징용 수중비디오 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카메라 수중하우징에 부착하여 타켓 라이트로
도 사용할 수 있는 조사각이 넓은(90°) 제품이다. 셀 
배터리의 직접 사용으로 배터리 문제 최소화 시켰고, 
뛰어난 내구성과 특수 회로 채택으로 고장률 제로에 
도전하는 신세대 수중라이트이다. 

Patima PL-30/33 사양

01 재질: 내부식성 알루미늄, 아세탈, 스테인리스스틸 
02 제작방식: 통 알루미늄 CNC 기계 가공 방식 
03 피막: 바렐, 센딩 후 아노다이징(경질)피막처리, 부식방지 특수 코팅
04 색상: 블랙
05 전원: 충전용 Lithium-ion, 18650, 4/3FA 사이즈 1개
06 배터리 장착: Lithium-ion, 18650 전용 배터리 케이스
07 유효사용시간: 연속사용 60-90분
08 충전기: JIL LITE JC-2000 2구 동시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18650 배터리 홀더 사용)
09 전구: 10W 1300루멘 Cree ARR2-XM 고출력 파워 LED 전구
10 조사각도: PL-30 30°, Pl-33 90°
11 전원 스위치: 내구성이 좋은 원터치식 ON/OFF 스위치
12 최대방수수심: 120m
13 무게: PL-30 250g, PL-33 280g 
14 크기: PL-30 40mm x 175mm, PL33 61mm x 182mm

PL-30 LED 파워라이트

PL-33 LED 비디오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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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스몰 사랑나눔 연탄 봉사

다이버스몰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
동본부와 함께 지난 12월 22일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사랑나눔 연탄 봉사 활동을 개최했다. 이 행
사에는 다이버스몰 임직원 15명과 우정사 정영윤 부
장을 비롯한 다이버스몰 고객 23명이 참가하였다. 
다이버스몰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에 60명의 고
객과 함께 한 ‘사랑 나눔 경매’의 전 수익금으로 연탄 
3,600장을 구매했고, 여기에 추가로 400장을 구매하
여 각 가구당 200장씩 총 20가구 4,000장의 연탄 나
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이버스몰은 이번 연탄 나
눔 행사를 위하여 사랑 나눔 경매와 별도로 11월부터 
12월 한 달 간 주문 건에 대하여 고객의 별도 부담 없이 
1,000원씩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날 서울의 기온은 영하 5~10℃ 이하로 체감온도가 상
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난 후 따뜻한 순
대국밥과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로 마무리 하였다.
(사진1)

다이버스몰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과 
공식 후원 계약

수중/수난/수상 전문기업 다이버스몰은 지난 2012
년 12월 26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대한트라이애슬론
연맹(철인3종 경기연맹)과 4년간의 공식 후원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날 조인식에는 다이버스몰(Camaro 
Korea)의 김영우 대표를 비롯한 카마로 코리아 직원
과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철인3종 경기 연맹) 유문규 
부회장 외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카마로의 공식 수입원인 다이버스몰은 
2016년 12월까지 4년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의 
슈트(X-pulsor) 및 국내 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
기)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이버스몰 김영우 대표는 대한트라이애슬론(철인3
종 경기) 대표팀 외에도 국내 대한트라이애슬론 연맹
의 주최 대회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와 대회 참가자들
에게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에 트라이애슬론(철
인3종경기)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앞서 11월 인천해양경찰청장배 송도 트라이애슬
론(철인3종 경기) 대회에서는 이미 부문별 각 1위에
게(Pro-pulsor 소비자가 85만원) 슈트를 증정하기도 
했었다.
CAMARO는 수상 스포츠용 슈트 전문 브랜드로 트라
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및 바다 수영 인구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사진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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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NAUI 연말파티

한국의 NAUI 멤버들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저녁 역삼동 
오렐리에서 NAUI 연말파티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
서 활동하는 NAUI 코스디렉터 및 트레이너들이 주관하고, 후
원하여 진행되었는데 NAUI 강사와 AI 등의 멤버들과 강사들
이 운영하는 다이빙 클럽 회원 등 약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행사는 Korea NAUI 프로 플래티넘센터의 이요섭 대표(NAUI 
WD)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2013년부터 달라지는 
NAUI 정책에 대한 소개와 참가한 NAUI 강사들의 소개 그리
고 강사들과 함께 한 회원 및 클럽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와 함
께 자연스럽게 협찬사들의 협찬품들이 경품으로 제공되었는데 
다이브컴퓨터, 레귤레이터, BC, 슈트 등 다양한 경품들이 나누
어져 분위기를 달궜다.

BSAC NAUI

1

2

3

4

제5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BSAC 코리아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제5회 BSAC 수중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대상 - 이수호
금상 - 김용식
은상 - 심상선
동상 - 권천중
장려상 - 박헌영
입선 - 김재우, 김현석, 윤철, 이상호, 하정민

BSAC KOREA 탁상용 달력 제작

BSAC 코리아는 제5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입상작들로 
디자인된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BSAC의 각 등록 센터는 물론이고,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센터
에도 제공한다.

BSAC 래쉬가드 제작

BSAC 코리아는 해양활동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
고, 잠수복 내의 이너슈트로 쓸림을 방지해주는 래쉬가드를 제
작했다. 색상은 파스텔 톤의 오렌지와 스카이이며, 2013년의 
BSAC 창립 60주년 기념 로고를 새겨 넣었다. 
사이즈는 80, 85, 90, 95, 100로 BSAC 멤버들은 본부를 통
해 구입할 수 있다. 

팔라우 다이빙 팸투어

BSAC 코리아는 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다리다이버스(대표 이
성수, http://daridivers.com)로 4월 4일부터 4박 5일의 일
정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 다이버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다이
빙 사이트로 유명한 팔라우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서 일주일
에 두 번에 걸쳐 취항하고 있다.



269 ScubaNet Magazine 270

IANTD 코리아 송년회

IANTD 코리아는 지난 2012년 12월 14일 강남구 삼성동 섬
유센터 17층 스카이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
사에는 IANTD 소속강사들 100여명이 참가하여 한 해를 되돌
아 보고, 2013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환 트레이너
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광휘 대표와 우정사 신명철 대표의 축사
에 이어 IANTD 코리아의 홍장화 본부장의 2012년 행사보고
와 2013년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고, 각종 시상식이 진행되었
다. 신규 강사를 대표하여 김명옥 강사가 인정서를 받았고, 김창
제, 김창환, 황영석 트레이너가 신규로 인정서를 받았다. 최우수 
트레이너로는 스쿠버인의 황영민 트레이너, 최우수 강사로는 
지상의 낙원 이민호 트레이너가 수상하였으며, 금능 마린게스
트 하우스(수중산책)이 최우수 퍼실리티, 우수 강사로 워터 월
드 스킨스쿠버의 정영환 강사가 수상하였다. 그리고 태안 경찰 
특공대 대장인 오현식 트레이너, 울산 노틸러스의 황영석 트레
이너가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와 함께 푸짐한 경품들도 제공되
어 참가자들 모두 흐뭇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씨월드 보라카이 PADI IDC / IE

필리핀 보라카이의 PADI 5스타 CDC 센터인 씨월드 다이브센
터는 지난 2012년 11월 29일~12월 8일에 IDC를 개최하고, 
이어서 12월 10일~11일에는 IE를 개최하였다. IDC는 김순식, 
김현준 코스디렉터가 주관하였고, 스태프 강사로는 정혜경, 이
혜림, James Mc Cann, Joanna-Grace JR. Rausa 등이 
참가하였다. 강사지망생으로는 김석준, 최상현, 김동철, 김득권, 
David Paz Paredes(스페인) 등이 참가하였고, 이들은 IE에 
참가하여 합격하였다. IE 감독관으로는 조지 웨그만(George 
Wagmann)이 참가했다.

IANTD P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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